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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대화와협력을제안한우리의진정성과는달리, 한반도의현실이그리녹록치

만은않습니다. 정부는예단하기어려운남북관계를풀어나가기위해서‘원칙과기본’

을세웠습니다.앞으로이러한기조하에대북정책을꾸준히전개해나가겠습니다.    

현정부출범후, 북한은일방적으로대화를중단하고금강산관광을차단하고전략

무기와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했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게‘남북대화’와‘상설대화기구의설치’를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와민

간단체를통한생필품·의료적지원, 물적·인적교류를지속함으로써대화와인도주

의를존중한다는의지를실천했습니다. 

갈라진남북이사이좋게통일의열차에오르게하기위해서는수많은고충이따를

것입니다. 그러나한가지중요한사실은국민의속마음을정확히읽어서한반도의현

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론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올바른

정책으로힘을받을수있다는것입니다.    

지나간 2008년은뜻깊은한해였습니다. 광복 63주년과대한민국정부수립 60주

년을맞이하였고새로출범한정부는‘대한민국선진화의원년’을선포하였습니다.

‘상생과 공영’의 기틀을 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꿈과「통일한반도시대의전개」라는비전을제시하였습니다. 평화

통일을이룩하는일은이제, ‘강한나라’, ‘선진일류국가’로발돋움하기위한중요한

도약대와도같습니다.

한해동안한반도의평화와안정, 그리고남북관계를진전시키기위해서다양한노

력을 기울였지만 바라는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칙

이살아있고유연한정책을구현함으로써더욱건강한남북관계를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성원에힘입어서『2009년 통일백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금번백서

에는상생·공영의토대를쌓기위해서함께노력했던소중한흔적들이담겨있습니다.

통일의꽃을피우고열매를맺는데, 한줌의자양분이되기를바랍니다. 

2009년 6월

통일부장관

21세기를살아가는우리는탈냉전기(脫冷戰期)를지나‘변화무쌍’한전환기의여정

을헤쳐가고있습니다. 동시대를공유하는한반도, 남과북의관계역시가변적인환

경과유리되어있다고볼수없을것입니다. 오히려더많은상호작용과영향을주고

받는탓에, 그명확한해법과대안을찾기가어려운것도현실입니다.    

특히, ‘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과‘국제체제’라는일반적인구조에기인하여발생

하는한반도의복잡다단한갈등은다양한변수와가능성을염두에두고신중하게접

근해야할것입니다.    

지금우리는세계적인변화의추세와한반도의양태를정밀하게진단해서적절히대처

해야합니다. 그간에노정되었던문제점은과연무엇이며, 지금논의되고있는정책과제

안등이미래전략으로타당한지의여부를확인하는작업이필요한시점이라고여겨집니다. 

돌이켜보건데, 남과북의문제를다루는데는지나친낙관론이나경직된사고에묶

여서큰흐름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생각이듭니다. ‘원칙’을세우고‘유연’하게행

동하며, 목표를설정함에있어서는‘현실’에그뿌리를두어야할것입니다. 현실감을

상실한이상주의도, 이상이없는현실주의도모두문제가있을것입니다.      

통일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 ‘통일미래’를설계하는전략의방향은이상과현실의

적절한조화속에서설정되어야할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새로이만든국가적목표와변화하는국제정세, 그리고통일을향한

국민여망을담아서‘상생과공영의대북정책’을내어놓았습니다. 남북공영을위한로

드맵으로서‘비핵·개방·3000’을준비했습니다. 이는한반도의평화구조창출과경

제공동체라는‘큰얼개’를바탕으로상호협력과인도주의에입각한계획을세심하게

꾸려서, 남과북이상생할수있는미래의청사진을뜻하는것입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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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은7천만국민의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이제까지보다더생산적으로발전해야합니다. 

이념의잣대가아니라실용의잣대로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주민이행복하게살고통일의기반을마련하는것이

우리의목표입니다.”

2008. 2. 25 이명박대통령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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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대북정책에

대한국민들의합의를강화해야한다는과제를안고출범했다. 이는지

난날 남북관계에서 있었던 몇몇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국민들의 비판과 남남갈등이 있었고, 특히 2006년 10월 북한

의핵실험이후북한에대한국민들의실망감과안보에대한우려가높

아졌기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이념의 시대’를 넘어‘실

용의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도 생산적으로 발

전해야 하며 실용의 잣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

하였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상호존중

하면서 진정성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7천만 우리 민족이 행복하게

살고나아가통일을준비하는것이라할수있다.

정부는이러한정신에따라상생과공영의남북관계를발전시켜나가

는 것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통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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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의 통일노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국제냉전의 종식이라는 정

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

체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였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정책의 계속성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대북정책에대한국민적요구, 변화된한반도정세와국제환경을반영

하고자하였다.

우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를 반

영하고자 하였다. 실용주의는 모든 정책은 당면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서실질적성과를거두어야하며, 현실적적합성을지녀야한다는것이

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대북정책에도 반영하였다. 즉,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생산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가고자하였다.

둘째, 정부는과거대북정책의성과를계승하고, 비판받은점을개선

시켜 나가면서 보다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지

난 10여년동안화해협력정책을추진하면서남북관계는일정부분진전

을 이루었다. 남북간 인적왕래가 확대되었으며, 남북간에 철도와 도로

가 연결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경제협력 사업도 활

발하게추진되었다. 

그러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도 제기되었다. 이

는남북관계의외형적성장에비해질적발전은이에미치지못했기때

문이다. 북한은 우리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극복

하지 못하고 군사우선의 호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대남

의식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는 호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해 한반도에 비핵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

며, 인도적 협력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

해나가고자하였다.

그러나, 정부 출범 한달만인 2008년 3월 북한은 남북대화를 일방적

으로 중단하면서 남북관계는 조정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은 남

북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강경대결정책이라고 왜곡하여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특히,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의무조건이행, 「비핵·개방·3000」폐기, 민간단체의대

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2월 1일에는 군사분계선 육

로통행을제한하기에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왜곡 비난과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칙

을 견지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었음에

도불구하고민간차원의교류협력이지속되도록지원하고, 대북정책에

대한국민적합의기반을강화하고자하였다.

제1절 정책추진환경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

전시켜나감으로써한반도평화통일의실질적토대를마련해나가겠다

는포괄적인통일정책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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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추진과정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

(2008.2.25)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

계가 더 생산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남북주민

이행복하게살고통일의기반을마련하는것이우리의목표임을밝힌바

있다.

대통령은 상생과 공영의 메시지를 직접 국민과 북한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동안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

력에상당한진전이있었음을평가하면서지속적인남북관계발전의지

를 밝혔다. 이후 7월 11일 제18대 국회개원연설에서 상생과 공영의 길

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선언의 시대에서 실천의 시대로

나아갈것임을강조하였다.

대통령은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

사를통해통일한국의꿈을제시하며남과북이함께상생과공영의기

회로 채워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9월 22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상생과 공영’의

일관된입장을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변함이없을것임을밝혔다. 동

시에북한에게상생공영을위해즉각대화에나설것을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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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관계를벗어나지못했다는비판이있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제사회

변화흐름에동참하지못하면서우리의지원과협력에상응하는북한의

긍정적변화가없다는비판이고조되었다. 또한, 북한에대한일방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이념적 대립이 빚어지기

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반영하여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립하

였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교류협력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심화를 이루어 나가고, 남북이 서로

상생하는쌍방향협력관계로발전시켜나가고자하였다.

셋째, 정부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다. 북핵문제는 여전히 한반도와 동

북아 안보의 불안요인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북·일북관계 개선,

동북아평화안보체제등을비롯하여한반도와동북아정세의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국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될것이라는점을고려하고있다.

이처럼 정부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국제환경 속에서 남북관계를

실용과생산성에기초하여주도적으로발전시켜나감으로써한반도평

화통일의실질적토대를마련해나가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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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전·원칙·추진과제

1. 비전

정부는‘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한반도평화통일의실질적토대를확충해나가고자한다.

첫째, 한반도에「평화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다른 분야의 남북관계

발전을가로막는가장큰장애요인이되고있다. 북한핵문제가해결되

지않고는진정한의미의평화는물론남북관계의실질적발전또한한

계가 있다. 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의 길로 나선다면 이

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

시키는계기가될것이다.

둘째, 남북간상생과호혜의「경제공동체」를형성해나가고자한다. 남

북경제협력이확대되고남북경제공동체형성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

그동안의일방적지원방식의경협에서탈피하여쌍방향적이고상호보완

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

원·노동력을 상호 결합하게 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수있을것이며, 북한은비약적인경제발전을이룩하게될것이다. 

셋째, 남북한 주민이 모두 행복한「행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단의 아픔인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

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한 7

천만모두의행복을추구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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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주민이행복하게살고통일의기반을마련하는것이우리의목표입니다.“

- 2008.2.25, 취임사

“남과 북은 그동안 대화와 교류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제 우리는 진정

성과 호혜성을 가지고‘선언의 시대’를 넘어‘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

니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

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힘쓸 때입니다. 

- 2008.6.6, 현충일 추념사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남북관계도 이

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호혜의 정신

에 기초하여,‘선언의 시대’를 넘어‘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 2008.7.11, 국회개원연설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

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 2008.8.15, 광복절 경축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상생과 공영’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한 상생공영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2008.9.22,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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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지지하고, 앞으로한반도의통일을지지하고협력할수있도록국

제사회와의신뢰를쌓아나갈것이다.

3. 추진과제

가. 진정성있는남북대화추진

정부는 남북간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한반

도 비핵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그리고 인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현안을해결해나가기위해서는남과북이가슴을열고진정성있

는대화를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정부는대화의문을

항상열어놓고있으며, 새롭고생산적인남북대화를제도적으로지속해

나가기위해남북상설대화기구설치를추진해나갈것이다. 

또한, 남북대화는일회성행사가아닌남북간현안을해결하는데실

질적인도움이되는지속가능한대화가될수있도록할것이다.

나. 한반도평화정착노력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

도에새로운평화구조를정착시켜나가고자한다.

먼저, 북한 핵문제의해결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나가고있

다. 6자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북핵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것이다. 이

2. 원칙

상생공영정책은다음과같은 4가지추진원칙에기반을두고있다. 

첫째,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자는 것이

다. 실용과 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기여하는가, ② 비용대비성과가있는가, ③ 북한의발전을

촉진하는가, ④ 북한의핵문제해결에기여하는가, ⑤ 평화통일에기여

하는가하는것을구체적기준으로삼고있다.

둘째, 원칙에는철저하되, 유연한방식으로접근해나간다는것이다.

북한의비핵화를반드시실현하고한반도의평화를이룩하며남북한이

대화를통해공존공영하면서평화통일의기반을마련한다는원칙은철

저하게지켜나갈것이다. 동시에남북관계현실과국제정세의변화과

정에서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목표를 달성해

나갈것이다. 

셋째, 국민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

다는 원칙이다. 통일문제는 국민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정책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

태의국민참여가이루어지도록할것이며, 국민에게최대한정보를공

개하여대북정책을투명하게추진해나갈것이다. 

넷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원칙이다. 한

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도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우리의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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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문화교류활성화

오랜분단의시간은남과북사이에이질감을심화시켜왔다. 따라서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접촉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

하며, 나아가통일을위한밑거름이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민간

차원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협의체를 통해

이를보다정례화하고활성화될수있는제도적장치를확충해나갈것

이다. 교류 방식에 있어서도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마. 인도적문제해결

정부는 반세기 넘게 분단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

을위해적극노력할것이다.

일회적인 상봉행사를 넘어 금강산 면회소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상시

적으로 상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 고향방문, 상봉의전면적실시등을단계적으로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

선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남북대화가 열리면 북한에 대해 성의있

는조치를취하도록적극적으로설득해나갈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핵문제 등 다른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

로순수하게인도주의적인차원에서추진할것이다. 다만, 이러한인도

적 지원이 우리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

한도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있어 성

를 위해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 이행을 지속적으

로 촉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함께 발

전되도록상호선순환구조를정착시켜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남북한은휴전선을사이에두고군사적으로첨예하게대립하고있

다. 한반도평화정착을위해서는북핵문제의해결은물론, 남북간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확고한 안

보를바탕으로남북간정치·군사·경제·사회등에서포괄적인긴장완

화와상호신뢰구축을진전시켜나갈것이다. 또한비무장지대의평화적

이용을통해국토이용의효율성을높이는계기를마련해나가고자한다.

이와 같이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계속되면현재의정전상태를공고한평화상태로전환시켜나갈

수있을것이다.

다. 상생과호혜의남북경협추진

정부는남북경제협력사업들이서로에게이익이되고, 생산적인방향

으로추진될수있도록할것이다. 개성공단,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산

림협력, 농수산협력, 자원개발협력 등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

과노동력을활용하는상호보완적인성격의경협구조를확대해야한다.

새로운대규모경협사업의추진에있어서는북핵문제의진전, 경제적

타당성, 우리의재정부담능력, 국민합의라는네가지원칙에따라진행

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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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생과공영의대북정책추진노력

1.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가. 북한의강경조치와우리의대응

2008년 한해 동안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정부출범직후인 2008년 3월말

부터 북한은 대남 비난과 함께 연이은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는조정국면에접어들게되었다.

북한은 3월 27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우리측 당국자를 철수

시키고, 3월 29일에는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접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

면서원색적으로비난하기시작했다.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비난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바

탕으로의연하게대응하면서대화와협력을통해남북관계를발전시키

고자노력하였다.

우선, 정부는 북핵 폐기와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대화 추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

으로관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4

월 17일에는대통령이직접남북상설대화기구설치를북한에제의하였

다. 4월 29일에는 통일부장관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포함하여,

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식량지원,

보건·의료협력 등 인도적 구호 지원과 함께 농업 등 분야에서의 지원

도추진해나감으로써북한스스로가자립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

갈것이다.

북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

록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며, 이를위해유엔등국제사회와도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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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에는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당사자가 같은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유관부

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음을 밝히는 한편,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하고있는불필요한우리측인원을추방하고동해지구 MDL 통과

를 제한하며,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

표하였다.

우리정부는 8월 3일통일부대변인논평을통해금강산관광객피격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

강산에관광객을보낼수없다는입장을재차밝히면서, 남북의책임있

는 당국이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고제의하였다. 

북한은 8월 9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의 전

화통지문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및 이산가족면회소 등 당국 관계자를

추방한다고통보함으로써남북간의어려움은더욱가중되었다.

정부는이러한남북관계상황을개선하기위해 8.15 경축사에서대통

령이직접“통일한국의꿈”을제시하며, 북한에“전면적인대화와협력”

을 제의하였다. 9월 22일에는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

를통해“상생공영을위한전면적인대화”를거듭해서제의하였다.

우리측의 이러한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다

가 10월 2일남북군사실무회담을통해일부민간단체들이행하고있는

대북 전단살포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면서, 전단살포가 계속될 경

우우리인원·물자의군사분계선통행을제한하고, 개성공단·금강산

지구남한체류인원에제한을둘것이라고위협하였다.

과거 남북간 이루어졌던 모든 합의들을 현실과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남북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5월 12일과 6월 30일에는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옥수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협

의를제의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남과 북은 그동안 대

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 하면서“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함께 추

진해야 할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였다. 7월 11일

비극적인 금강산 피격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같은

날 제18대 국회개원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확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

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북한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있다”고밝히면서북한에“전면적인대화재개”를제의했다.

7월 11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

해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

강산관광을잠정적으로중단한다고발표하였다.

이어서 7월 13일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재발방지를위한북한의책임있는조치와정부합동조사단의조

사를받아들이라고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명승지개발지도총국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제
1
장

제
1
장

1장(10~41) 7.14  2009.07.15 11:57 AM  페이지28   Mac 3  1200DPI 150LPI



2009 통일백서30 제1 장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31

그러나 북한은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경제협력협

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중단, 남북화물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상주체류인원을절반으로감축하는등의조치를취하기

에이르렀다.

12월 1일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측의 남북

당국간 협의 제의에 즉각 호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산

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할것임을밝혔다. 12월 5일통일

부 장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대화를 통

해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북한은 6.15 공

동선언과 10.4선언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

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2월 6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 제의에 앞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

입장을밝히라고요구하면서, 우리의대화제의를거부하였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살포가 남북한이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않

기로했던 그 동안의 남북간 합의정신에 맞지 않으며, 남북관계에도 부

정적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자제되어야한다는입장을갖고해당

민간단체에 대한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에

도불구하고민간단체는전단살포를지속하였다.

북한은 10월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남북관계 전면 차

단, 중대결단”등의 위협을 하고, 11월 12일에는 우리측의 유엔 인권결

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비난하면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해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부를폐쇄하고판문점경유남북직통전화

를단절한다고발표하였다.

또한, 11월 12일 북한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단장 명의로 12월

1일부터군사분계선을통한모든육로통행을엄격히제한, 차단할것이

라고통지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11월 24일 통일부

대변인성명을통해심각한유감을표명하고, 이를철회할것을강력하

게촉구하였다. 우리측은남북간육로통행과경제협력사업을제한하고

중단시키는행위는남북관계를실질적으로후퇴시키는매우엄중한사

태이며, 북한이 출입 및 체류 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이는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왜

곡하면서남북관계를악화시킬것이아니라남북대화에나와현안문제

를 함께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11월 27일에는 통일부 장관이“대

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신에 따라 남북 당국자들이 만

나서이번조치에관해협의”할것을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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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북한의 대남 비난 및 강경조치 주요 내용

o 3. 27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자 철수

o 3.29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 및 접촉 거부

o 4. 1 우리 대통령 직접 거명·비난 및「비핵·개방·3000」을 반통일

선언이라고 비난

o 4.26 상설대화기구 제안에 대해 거부

o 7. 1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발생

o 8. 3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현지조사를 거부하면서 △

금강산지구 내의 불필요한 우리측 인원 추방, △인원·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군사적 대응

등을 발표

o 8. 9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 1단계 추방조치

로 한국관광공사 및 이산가족면회소 등 당국 관계자 추방 통보

o 9.25 북한은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

o10. 2 남북군사실무회담, 대북전단 살포 계속시, △개성공단·개성관광

에 엄중한 후과, △MDL을 통한 남측 인원 통행 제한, △개성·

금강산 체류 불가 위협

o10. 16 노동신문 논평원 명의, “남북관계의 전면차단”가능성 위협

o 11. 12 장성급회담 북한 단장 명의, “12.1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 차단”통보, 북한적십자 중앙위 성명, 판문

점 연락대표부 폐쇄 및 판문점 경유 남북직통전화 통로 단절 통보

o 11.24 장성급회담 북한 단장 명의, 12.1부터 중대조치 실시 통보

o 12. 1 △문산-봉동간 열차운행 중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중지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체류 및 방북인원

제한조치 실시

2008년 우리측의 주요조치와 제의내용

o 3.27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철수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음을 밝히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

o 4. 17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지속

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안

o 6. 6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남과 북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힘쓰

자고 강조

o 7. 11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

화 재개를 제의

o 7. 11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감표명과 함께 진상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o 7.13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 통일부 차관은 북한에게 정부합동

조사단 수용을 촉구

o 8.15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촉구

o 9.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를 통해 그간 모든 남북간 합의정

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 당

국간 전면적 대화 제의

o10. 2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실천가

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o 11. 12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하여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당국간 대화 제의

o12. 1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조치는 남북간 출입·체류합

의서를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과 11.27 통일부 장관의 당

국간 대화제의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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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적합의기반강화

정부는 국민 합의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언론인, 남북

관계전문가, 학자, 국내 NGO 등여론주도층과의상시적인대화를통

해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상생공영포럼」을 창설(2008.11)

하여 사회각계 여론 주도층과의 쌍방향 정책대화를 추진하고, 「순회홍

보단」을구성하여지역별·대상별로찾아가는‘맞춤형’정책설명을실

시하였다. 통일부 간부 및 직원들도 학교, 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통일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일일통일교사를 실시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등 유관기관 및 통일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과의 소

통을위해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등을 통일교육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통일교육의 균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가. 북핵문제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

차북핵문제가발생하였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해이듬해인 2003년 8

월 베이징에서 남북한 및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

나. 남북교류협력의안정적추진

정부는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비롯하여 개성공단 등 기존의 경

협사업을 계속 지원하였다. 그 결과 당국간 협력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서도민간차원의교류협력은양적으로지속적인성장을이루었다.

2008년도 남북왕래인원은 총 18만 6,000여 명으로 이전 해보다

17.3% 증가하였고, 남북교역액은 약 18억 달러로 1.2% 증가하였다.

개성공단 내의 생산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동기업수가 93개

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고, 북한 근로자수도 39,000여 명으로

72%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이 12월 1일군사분계선통행제한조치를실시한이후에도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탁아소 건

설, 소각장증설등필요한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였다.

다. 인도적문제해결

정부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북한주민

들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5~6월 두

차례에걸쳐북한에옥수수5만톤지원을제의하였다. 또한민간단체(약 165

억원) 및WHO와UNICEF 등국제기구(약 1,604만달러)를통한북한농촌

개발·보건의료·사회복지등인도적사업을지원했다. 제7차 UN인권이사

회(2008.3)에서북한인권개선을촉구하는등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피해

위로금과귀환자의정착금을지급하는등납북자피해보상지원에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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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핵심쟁점이었던검증의정서는채택하지못했다.

한편, 2.13합의 및 10.3합의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폐쇄·봉인및핵신고·불능화에대한상응조치로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5자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연계하여 20만톤 상당의 중유 및 설비·자재형태의대

북경제·에너지지원을이행하기로하였다.

2008년 들어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실무그룹관련회의는총 6회개최되었다. 이중 4회는판문점「평

화의집」에서개최되었고, 2회는중국북경에서개최되었다.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차원의 한·중·북 3자협의 및 남북 대

표단 접촉에서는 우리의 대북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지원을 위한 품

목·수량등기술적협의와함께경제·에너지실무그룹의장국으로서

각국의에너지지원현황을확인하고, 북한의비핵화의무이행문제등

6자회담과정의진전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접촉 및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등 의무이행에 상응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협의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2.13합의 및 10.3합의 이행 차원에서 초기

단계 중유 5만톤 지원 및 그다음 단계 중유 9.5만톤 상당의 에너지 관

련설비·자재를제공하였다. 우리정부는북한에대한중유및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지원을 위하여 남북협력 기금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였다.

담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후, 2005년 9월 19일 개최된 제4차 6자회

담에서 9.19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2007년 2월 13일 제5차 6자회

담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이하 2.13합의)와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이

하 10.3합의)를도출하였다.

10.3합의에서 북한은 2007년 12월 말까지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

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하였다. 그

러나북한은합의시한을넘겨 2008년 6월 26일플루토늄생산량등을

적시한핵신고서를 6자회담의장국인중국에제출하였고, 6월 27일 6

자회담 참가국 방송사를 영변으로 초청한 가운데 영변 5MWe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에 미국은 6월 26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

법 적용을 종료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0월

11일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지정을해제하였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검증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7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개최되었

다. 동 회의에서 6자는 6자회담 틀 내에서 검증체제를 수립하고, 감시

체제는 6자회담 수석대표들로 구성한다는 등의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참가하여「9.19 공동성명」이행을 위

한 비핵화 2단계 조치인 신고·불능화의마무리 및 3단계 핵폐기 단계

협상의조속한개시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했으며관련국들과도긴밀

히협력하였다.

2008년 12월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는 검증의정서 채택문제,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불능화 및 경제·에너지 제공 이행문제,

동북아 평화·안보 지도원칙(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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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노력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

고, 신뢰를구축하는동시에국토의가치를제고하는데에도커다란기

여를 할 것으로 보고, 이를“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실천

과제중하나로선정하였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남북간 군사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추

진_의 세부 과제로 통일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① 비무장지대의 가치

및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북한의 인식 전환 유도, ② 비무장지대의 평화

적 이용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두

가지실천방향을정하고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군사·안보적 측면, 개발과 보전의 균형적 측

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통

일부 주관으로 2008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의 평화

적 이용 계획 수립 및 남북회담 의제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평화적이용에대한대내외적관심을제

고하고사업의추진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전문가의견수렴, 해외전

문가세미나등을실시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합의를 통

해동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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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

우리 나라의 대북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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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변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는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하

고, 남북경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 협력하에

평화통일의실질적인기반이다져질수있을것이다.

3. 「비핵·개방·3000」이행 준비

정부는「비핵·개방·3000」의 이행을 준비하였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에게 핵포기 시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

한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경제공동체를건설하려는구상으로서남과북이진정으로화해하고공

존공영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구상은 북한이 주장하듯이 북핵 폐기

조건론이나 대북강경정책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가 엄연한 현실로 있

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의 미

래를 담보하기 위한 구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한

다는점에보다중점을두고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원래 6자회담「10.3 합의」에 따라

2007년 말까지 비핵화 2단계 조치인 신고·불능화가 완료되면, 2008

년 2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 구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

었다. 즉, 북핵 폐기의 진전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고 국제사

회와 협조를 통하여 경제·교육·인프라·재정·생활향상 등 5대 프

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10년 내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이르도록지원하고자하는계획인것이다. 그러나북한의핵불

능화 조치가 지연됨에 따라「비핵·개방·3000」의 본격적인 가동 여

건이형성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비핵·개방·3000」의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

향상)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 북한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 북한이국제사회와교류할수있는국제적인환경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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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정부는 남북관계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변화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여,

대북투자와남북간왕래를더욱용이하게하였다. 이와함께남북협력

기금 관련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정비 등을 통하여 남

북협력기금의투명성을제고하고전문적관리역량을확충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유관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

가의참여를제도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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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 발전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시 방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승인한 방문기간 내 재방북시 방북승인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의무도 일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협력사업 절차 중 협력사

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만 받도록 함으로써 남북협

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남북간 교역대상을 S/W, 동영상,

전자서적등전자적형태의무체물로확대하고유명무실화된교역당사

자 지정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밖에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벌칙 및

과태료 대상을 조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질서 유지와 발전을 도모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절 남북관계발전관련법·제도확충

2008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절차 간소화 및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남북협력기금법 시행

령」및「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교류협력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

하였다. 또한‘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개선하여 확대·발전된 교류협

력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정(1990.8.1)된 이래 몇 차례 개정

되었으나 그동안 변화된 남북간 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7년 8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안을제17대국회에제출

하였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중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어 법안이 폐기되었다. 정부는 법안 폐기에도 불구하고

동 법 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08년 5월부터 이미 제출하였던 법

안을수정·보완한개정안을마련하고법률개정절차를다시진행하였다.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2008.5.8~27), 추가 입법예고

(2008.7.31~8.19), 규제개혁위원회(2008.8.25~9.1) 및 법제처

(2008.9.11~10.20) 심사 등을거쳐 2008년 10월 30일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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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42~65)7.14  2009.07.15 11:56 AM  페이지46   Mac 3  1200DPI 150LPI



2009 통일백서48 제2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49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병행하여 기금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추진

하였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12), 「남북사회문

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8.11.18)을 개정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 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2008.12.31)을 개정하여,

복잡·다양한기금지원절차를통합하는한편기금심의기능을강화하

기 위해 기금관리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이외에도 보험

계약 연장기간 축소, 보험계약 변경사항 세분화 등 교역·경협보험의

처리절차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교역·경협보험 처리지침」

(2008.12.31)을 개정하였다.

2. 「남북협력기금법」관련하위규정개정및제도개선

이명박 정부는「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위한법령정비와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정부는 우선「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

였다. 관계부처 의견수렴(2008.5.23~6.13) 및 입법예고

(2008.6.24~7.14)를 실시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을거쳐 2008년 10월 10일시행령을개정하고, 이어 2008년 12월 2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금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남북

협력기금지원사업선정단계에서객관성을도모하는한편그동안논란

이 있었던 민간단체의 기금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결범위를확대하여남북협력

기금 사용의 정부재량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손실보조제도’의 명칭을

제도의취지를잘표현할수있도록‘남북교역·경협보험’으로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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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교류협력시스템」개선 추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발전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적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는 2002년 북한주민접촉신고, 북한방문증명서신청,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 협력사업승인신청, 교역물품반출입승인신청등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승인·처리하는 남

북교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2003년부터 가동하였다.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남북 교역량, 방

북자, 통행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대한 중장

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

처와의 시스템 연계 확대를 통해 방북자들의 방북승인 기간을 단축하

고차량출·도착보고서를생략하는등대민서비스를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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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시스템 업무 흐름도

사
용
자

민원인
(기업/단체, 개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등

WEB,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SMS

협력사업자
(현대아산, 한전)

[북한 주민 접촉]
䤎사전, 사후접촉신고 䤎접촉신고유효기간연장 䤎접촉결과보고

[북한 및 남한 방문]
䤎북한, 남한방문증명서신청 䤎북한방문신청, 관광신청
䤎출입통행계획신청 䤎기간연장신청 䤎북한방문결과보고

[협력사업]
䤎경제협력사업 승인신청 䤎사무소설치, 승인변경신청
䤎사회문화협력사업승인신청

[교역물품 반출입]
䤎북한물품 반입, 반출신청 䤎교역보고

[수송장비 운행]
䤎자동차운행승인신청 䤎항공기운행승인신청 䤎선박운행승인신청
䤎철도차량운행승인신청

승
인
처
리

䧕

䧕

[법무부] 䤎방문승인기간

[관세청] 䤎물자반출입 승인내역

[협력사업자] 䤎처리결과 전송

[국방부] 䤎출입통행계획

[민원인] 䤎처리결과 알림 (SMS, E-mail)

䤎승인결과 확인 - 각종승인서 출력

승
인
처
리

결
과

[심사] 䤎출입 䤎물자 䤎검역 등
출
입
심
사

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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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4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민간위원 9명중 7명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

민적 합의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대상의 간담회를 상·

하반기두차례개최하여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및상생공영정책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2년 임기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

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2기 민간위원 9명이 위촉

(2008.12.27)되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0년에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

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08

년에는 총 15차례의 회의를통해「200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

업」등 49개 안건을 심의하여, 46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외에도 남

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

고 있다. 5월에는 부처간 실무적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

일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고관계부처실국장이참여하는남북교류협

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12월에는「남북협력기

금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결범위를확

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여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

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

또한 2008년에는 2단계 개선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개성

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의 자체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자가 출입통행 신청시 남북교류협

력시스템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온라인 출입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중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방북교육 이

수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시스템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연계하였다. 이 밖에 차량심사 단축을 위한

RFID시스템 설치(동해선), 방북증 개선사업 등 민원서비스를 향상시

키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였다.

제2절 대북정책추진관련범정부적협력체제

정부는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

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각종위원회를설치하여, 유관부처뿐만

아니라민간전문가들의참여를제도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따라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구성·운

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인 대북

정책협의기구이다. 동위원회는 2006년 1월 27일설치되었으며,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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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왕래와관련하여북한현지체험학습등 3건에대한 27억원이지

원되었으며, 사회문화분야에서는 2008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 32억원, 개성 만월대 등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 4억원 등을 포함

하여총 8건 38억원이지원되었다.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건설사업 180억

원, 이산가족 영상편지교환사업 1억원 등 4건 182억원이 집행되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

원 234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52억원 등 71건 587억원이 집행

되었다.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북 에너지 설

비·자재지원 438억원등총 18건 1,101억원이집행되었다.

한편, 교역·경협자금 대출,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대출 등 유상지원

의 경우 29개 사업에 총 366억원이 집행되었다. 교역·경협자금 대출

은총 22건 108억원(교역자금대출 17건 78억원, 경협자금대출 5건 30

억원)이이루어졌으며, 북한에대한차관제공과관련하여서는 2007년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98억원 등 총 7

건 258억원이집행되었다.

의·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체회의 4회, 실무협의회 7회를 개최하여 해

외 탈북자 보호방안,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개선방안 등 북한이탈주

민의우리사회안정적정착을위한제도개선등을추진하였다. 북한이

탈주민에대한보호와지원업무는적응교육, 취업, 사회복지, 지역사회

정착 등 정부업무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보호

담당관이지정된각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등의민간단체

와도협력적네트워크를구축하여추진하고있다.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이 조성된 이래

2008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4조 3,964억원, 민간출연금 24억원,

공자기금예수금 4조 4,848억원, 운용수익금 4,487억원, 기타 수입금

375억원등총 9조 3,699억원이조성되었다.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조정 등으로 인해 총 133개의

사업에 2,312억원이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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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이명박 정부는「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

고이를위해기금운용체계를개선하는등다양한노력을전개하였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집행 심의·의결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를 정비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기금집행 심의가 더욱 내실있게 이루

어질수있도록심의과정을 2단계에서 4단계로강화하였다.

기금심의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

원을 종전의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그간 남북교류협력추

진협의회가 정부 부처간의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토의에 한

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사전 협의기구

로서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

제
2
장

제
2
장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2장(42~65)7.14  2009.07.15 11:56 AM  페이지56   Mac 3  1200DPI 150LPI



2009 통일백서58 제2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59

으며, 기금지원 결정 및 사용내역을 통일부(www.unikorea.go.kr)와

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앞으로

도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

갈것이다. 

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및해당안건관련부처의국장급인사가

참여하는‘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개편

(2008.5.15)하여사전심의기능을강화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구성

된 통일부내 자체 심의기구인‘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

선하고기금수탁관리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내에‘기금관리심사반’을

설치하여기금에대한심사가보다엄격하게이루어지도록하였다.

기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도도 정비하였다. 「남북

협력기금법」시행령(2008.10.10) 및 시행규칙(2008.12.2)을 개정하여

기금지원용도를세분화하고민간단체의부적절한기금집행에대한기

금환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범위

를 확대하였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처리규정」(2008.6.12), 「남

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2008.11.18) 등

의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민간단체의

기금유용과 단가조작 등을 막기 위해 조달구매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를거치도록의무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5

월말예비조사를실시한데이어, 11월에민간단체에대한기금지원제도

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91년 남북협력기

금 설치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남북협력기금 백서』를 발간·배포(2008.11) 하

였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기금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안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지원

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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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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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남한기업의대북사업제안, 북한공장에서진행되고있는임가공

제품의작업진도파악및제품선적확인등다양한문건중개기능을수

행하여 북한 현지 공장방문이 어려운 남한기업들의 사업추진을 효율적

으로지원하였으며, 협의사무소개소이후 2008년도까지남과북은총

2만2,203건(남: 1만 1,059건, 북: 1만 1,144건)의문건을교환하였다.

2006년 5월 4일 남북 사무소간「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채

택하면서 종래 남한기업이 중국을 경유하여 전달하던 견본을 개성을 통

제4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과 북은「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5.7.12)에 의거 남북사이의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연락, 지

원, 자문, 기타 편의 보장과 남북사이의 교역·투자 관련자료 제공 등

을 통해 대북투자를 확대하고 남북간 경제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이

하협의사무소)를 2005년 10월 28일개성공단내에개소하였다.

2008년 2월 29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

소(이하 협의사무소)로 개칭되었다. (「통일부 직제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1호)

1. 대북 민간경협 지원

남과북은협의사무소개소를계기로그동안중국단동에서매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되던「의류위탁가공상담회」를 2006년부터 개성에서 개

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류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기업간 사업협의가

개성 협의사무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 교역과 IT·

전기·전자분야의 사업 등도 대부분 개성 협의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협

의,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협의사무소 개소 이후 2008년도까지 남

북기업간에는총 1,284회의사업협의가이루어졌고, 이 과정에남한에

서는 4,108명, 북한에서는 3,686명의인원이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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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사업협의 및 참석인원 현황

2005~2008년 사업형태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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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업들이 중국 단동 등 제3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경제적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용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협의사무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

로평가할수있다.

2. 협의사무소 인원 철수

북한은 2008년 3월말부터 우리측 당국자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남비난을개시하였다. 3월 24일에는협의사무소직원의철수를요구

하였다. 북한은 우리측 협의사무소 근무인원 중 민간기관 파견자 4명

(한국수출입은행 1명, 한국무역협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 1명, 한국

무역진흥공사 1명) 등을제외한당국인원 11명에대해 3일이내철수할

것을구두로요구하였다.

우리측은북한입장을문서로통보해줄것을요구하는한편, 북한의

주장이「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개

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체류합의서」위

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간 위탁가공 교역과정에서 수시로 주

고받아야하는견본을육로를통해전달함으로써신속한송달은물론송

달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협의사무소 개소 이후 2008년도까

지남과북은총1,393건(남: 577건, 북: 816건)의견본을교환하였다.

나아가 협의사무소에서 남북기업 실무자간 활발한 기술협의를 유도

하여남북경협을통해생산된제품의완성도를높일수있게되었을뿐

만 아니라,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였다.

2008년 3월 27일 당국인원 철수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개성 협의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 민간기관 파견자 등이 대북 민간

경협사업지원업무를착실하게추진한결과 2008년한해동안에도남북

기업간사업협의 285건, 문건중개 1만 1,630건, 견본송달 686건등의성

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대북 민간경협사업 지원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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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대북 민간경협 지원실적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장면(협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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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남북 민간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

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부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정부정책에대한이해와대북경협사업자들의불안감을해소하는데긍

정적으로기여하였다.

반임을 지적하면서 철회할 것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의

문서요구를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측 당국인원의 철수를 요구해

옴에 따라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2008년 3월 27일 당국인원 11명이 철수하였으며, 통일부 대변인 논평

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간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 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에

있음을밝히고, 협의사무소를조속히정상화시킬것을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8년 11월 24일 우리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을 비난하고 우리측이“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부정하

고 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서 2008년 12월 1일부터 협의사무소를 폐

쇄한다고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측은 2008년 11월 28일 청사 주요시설을 봉인조치하

고 컴퓨터 등 주요물품과 문서를 국내로 반출하였으며, 시설관리인원

2명을제외한민간기관파견인원은모두철수하였다.

3. 대북 경협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당국인원 철수 및 협의사무소 기능 정지에 따라 대북 경협사업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북 경협사업자의 애로를 파악하고

의견을수렴하기위해분야별(의류임가공, 농수산물, 지하자원, IT·전

기전자, 경공업 등) 간담회를 28회 개최하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도시를 순회하면서 현 정부의「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남북관

계상황등을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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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협의사무소 주요업무 추진 현황

지방순회 대북 경협설명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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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2008년에는남북관계조정국면이지속됨에따라당국간교류협력이

답보상태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민간교류협력은지속적으로추진되

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남북 교역액은 18억 2,037만 달러로

2007년도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남북간 왕래인원 역시 전년도

대비 17.3% 증가한 18만 6,775명을기록하였다. 

민간교류협력의 안정적인 추진은 남북관계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많

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

의 육로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환율상승 등

국내외경제상황악화로인해민간교류협력의성장세가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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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교역현황

2008년도 상업적 거래는 17억 1,187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9.6%

증가하였고, 전체교역에서 94%를 차지해 남북교역이 상거래 위주로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반입은 9억 3,219만 달러

로 2007년 대비 21.8% 증가하였고, 반출도 7억 7,967만 달러로 2007

년 대비 17.1%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증가에

따른원부자재반출및생산품반입의증가, 위탁가공교역의활성화등

에따른것이다.

제1절 남북교역및투자

1. 남북교역

가. 개요

2008년 남북교역 규모는 환율상승·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라 일반

교역이감소하고정부차원의인도적지원이이루어지지못했음에도불

구하고, 개성공단 및 위탁가공교역 등 상업적 거래가 크게 증가함으로

써 2007년 대비 1.2% 증가한 18억 2,03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반

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상업적 거래의 평균증가율이 48%에 이를 정도

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침체 및 금강산 관광

객 피격사건(2008.7.11),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2008.12.1) 등 남

북관계경색으로남북교역이위축되었다. 교역규모를반입·반출로구

분하여 보면, 반입은 9억 3,225만 달러로 2007년 대비 21.8% 증가했

고, 반출은 8억 8,812만달러로 2007년대비 14.0%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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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남북교역 규모

2008년도 월별 남북교역액 추이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단위 : 달러)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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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역구조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시작되었으

나, 1990년대 중반부터 남북 교역당사자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거

래하는직접교역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은 물품을 단순 반출입하는 일반교역에서 원부

자재를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제품을 재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으로

발전하고, 이후 기계·설비 등을 투자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

이게 된다. 2008년 남북교역은 일반교역 비중이 21.9%로 2007년 대

비 3.8% 감소하고, 위탁가공교역 비중이 22.4%로 2007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특히 위탁가공교역중에서도신사복·여성정장등임가공

단가가 높은 품목이 증가하는 등 남북교역 구조가 단순 상품거래에서

위탁가공교역으로점차발전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남북간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1991년에는 56개사에 불

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536개사, 2008년에는 760개사로 꾸준히 증

가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개성공단 관련업체(2007년 42개에서

2008년 193개)의 증가로 교역업체수가 전년 대비 80%나 증가하는 성

장세를보였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8억 844만 달러로 2007년 대비 83.5% 증

가하였다. 이 중 섬유류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자·전기제품(21%)과 기계류(21.1%)의 반출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위탁가공 교역액은 4억 83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23.8%

증가하였는데 이 중 섬유류의 위탁가공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깐마늘등농림수산물, TV·라디오카세트등전자·전기제품과휴

대용라이터 등 생활용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일반교역은 3억

9,943만 달러로 2007년 대비 13.4% 감소하였고, 경공업협력과 금강

산관광 등 기타 경제협력 관련 교역은 9,568만 달러로 2007년 대비

51.9% 감소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1억 85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70.4% 감소하여

전체교역액의 6%를차지하였다. 비상업적거래중사회문화협력관련

교역은 125만 달러로 2007년 대비 33.8% 증가하였으나, 비료·식량

등대북지원은 6,706만달러로 2007년대비 79.6%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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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2007~2008년 거래 유형별 구성비 변화

2007년 2008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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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산증대에기인한것이다. 전자·전기제품류(2억 2,000만달러)는

TV·라디오·전선 및 소프트웨어의 위탁가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

비 23%가 증가하였다. 반면, 농림수산물(2억 9,000만 달러)과 광산물

(1억 5,000만 달러) 반입은고환율로인한수송비및반입물품단가상

승등으로 2007년도에비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교역품목을 반입·반출 품목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2008년 반입품

목의 비중은 섬유류(34.8%), 농림수산물(22.3%), 광산물(10.7%), 전

자·전기제품(10.2%) 순이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

공교역이점차확대되면서 2008년도반입품목중가장큰비중을차지

하고있으며, 북한산농림수산물과무연탄등광산물도꾸준히큰비중

을차지하고있다.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에는 578개, 2007년 853개, 2008년 859개 품목으로 꾸준히 증가하

였다. 전체 품목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농

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순이다.

섬유제품은 2008년도 반출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29.4%(5억

3,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의 생산 및 위탁가공

의 수주가 증가하고, 양복·코트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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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2008년도 품목별 교역액 비중

(단위 : 업체수)

(단위 : 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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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민간경제협력사업

남북간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 제외)은 2008년 12월 31

일 현재 총 61건이 승인되어, 54건의 협력사업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취소되었다. 2008년에 신규로 사업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총 9건에

5,317만 달러로 2007년 5건, 1,785만달러에 비해 증가되었다. 2007

년과 비교할 때, 개성공단 인근지역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늘어나

고 있으며 사업 분야도 제조업 위주에서 물류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

를보이고있다. 

2008년 반출품목은 직물 등 섬유류(23.6%), 건설 중장비 등 기계류

(17.7%), 철강금속제품(15.7%), 전자·전기제품(13.7%)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본격화와 함께 섬유류(원부자

재)의 반출비중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며최근에는개성공단등투자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건설자재 및 기계설비 반출의 비중이 높아지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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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회담 합의를 통해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판문역간에남북화물열차가정기적으로운행하게되었다. 

화물열차는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정기적으로, 오전 9시에

우리측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을 출발하여 되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행되었다.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편성하여운행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는남

북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을 경우에는 화물이 있는 화차만, 화물이

없을경우에는기관차와차장차만운행하였다. 

그러나, 남북 화물열차는 북한의 12월 1일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이후운행이중단되었다. 화물열차는2007년 12월 11

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총 222회(왕복 444회)를 운행하였으며,

화물운송량은총 17회 31량 55TEU를기록하였다. 이중남한에서북한

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된 컨

테이너는7량75톤이며, 주로개성공단관련반출입물자를수송하였다.

2. 해상운송

2005년 8월에 발효된「남북해운합의서」와「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

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에따라우리의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

산, 포항, 속초 등 7개항과 북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항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과 북의 국적선이 운항되

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8.15를 계기로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

과할수있게되었다.

제2절 남북간운송체계

1. 남북 화물열차 운행

2005년 12월말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

진-금강산, 25.5km)의 남북간연결철도궤도부설공사가완료되어열

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남

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를 통해 2007년 5월 17일 남

북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었다.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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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규 협력사업 승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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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8월에는북한장전항해상에서우리모래운반선(동이1

호)과 북한 어선이 충돌하여 북한 어선 1척이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실

종되는해상사고가발생하였으나, 남북해운합의서등에서합의한데따

라사고사실을상호통보하고손해배상등관련사후처리문제를쌍방

합의하에원만히해결한바있다.

3. 항공운송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평양간 서해를 우회하는 직항

로가개설된이후, 남북간항공기운항은남북관계상황에따라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2008년에는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을 보이는 가운

데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고 민간 교류행사가 감소함에 따라 편도 기준

남북간 항공기 운항도 총64회로 전년 대비 71.9%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적기의 이용 비율은 전년도의 35.3%(153회 중 53회)에서

43.8%(64회중 28회)로다소상승하였다.

2009 통일백서80

또한,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남: 통일부, 북: 육해운

성)은 전화 1회선과 FAX 1회선의 유선통신망을 설치하여, 1일 2회(오

전, 오후)씩 정기적으로 통화하면서, 쌍방간 선박운항 허가, 각종 사고

시 긴급통보 및 선박운항정보 제공 등을 통해 남북한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운항을지원하고있다.

2008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7,435회로 전년 대비

37.5% 감소하였다. 우리측선박은해주모래의반입감소, 수산물반입

및대북지원물자반출감소로전년대비 38.5% 감소한 7,181회를운항

하였다. 북한선박은주로무연탄수송선박및 2007년 5월부터운항이

시작된 부산에서 나진간 북한 정기화물선 운항 증가로 2007년 대비

21.5% 증가한 254회를운항하였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2005.8) 이후 2008년 12월까지 북한 선박은

우리측 해역을 총 947회 운항하였으며, 이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

항은 514회, 우리측 해역(제주해협)을 통과해서 북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예: 서해남포↔동해청진)은 433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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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항공운항 현황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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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기업과 생산현황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22일현대아산과북한간의합의로시작

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를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이 착수되고 2007년 12월말 기반시설 준공

및분양등 1단계개발이완료됨으로써본격운영단계에진입하였다.

사업 추진일지

제3장 남북교류협력 832009 통일백서82

제3절 개성공단사업

1. 개성공단 통행 상황관리

개성공단사업은 2008년 3월 29일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중단한 이

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

(2008.12.1)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북한은「12.1

조치」를 통해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면서 상시

체류인원 수를 880명으로 줄이고, 출입횟수(1일 6회)와 일일 출입인

원 및 차량(매 회당 인원 250명, 차량 150대)을 대폭 제한하였다. 동

조치 이전에는 매일 08:30부터 17:00까지 일일 18회의 출입경이 이

루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입주기업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

록상황을관리하는한편, 원부자재및상품수송차량의우선통행을보

장하도록 개성공단 출입경 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생

산활동에불편이없도록노력하였다.

또한 12월 26일에는 입주기업의 비상위험 상황을 담보하기 위해 경

협보험 지급 총한도액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

정하였다.

제
3
장

ㅇ 원부자재·생산품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의 우선 통행 보장

- 매일 첫 출경(09:00) 및 첫 입경시(15:00) 승용차 이용 금지

- 서울 ~ 도라산 ~ 개성공단간 정기 셔틀버스 운행

ㅇ 출입경이 많은 월·금·토요일에는 입주기업과 건설업체를 구분하여 출입

시간대 설정, 출입경 인원 분산

- 입주기업 : 월 09:00, 10:00 출경, 금 17:00, 토 15:00 입경

- 건설업체 : 월 11:00 출경, 토 16:00 입경

개성공단 출입경 기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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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생산업종 분류

2008년 12월 현재개성공단에는시범단지 27개 기업과본단지에입

주한 66개기업등 93개기업이입주해있다.

사업 추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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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에 힘입어 근로자 수가 크게 증

가하였다.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가 55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을시작으로하여 2008년 2월에는북한근로자가 3만명을넘어서게

되었다. 2008년 12월 현재, 개성공단에서는북한근로자 3만 9,000여

명과우리측근로자 1,000여명이함께근무하고있다.

가동 중인 93개 입주업체의 총 투자액은 3,338억원으로 한 업체당

평균 35억 8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평균 투자액

은화학(91억원), 전기·전자(88억원), 종이·목재(40억원), 섬유(28억

원), 기계·금속(26억원), 식품(25억원) 순이다.

북한 근로자 증가 추이(누계)

입주기업 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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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해외수출액은 전년도보다 9.6% 감

소한 3,584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화학 851만 달러, 기

계·금속 2,460만 달러, 전기·전자 273만 달러였다. 이는 전세계적

인불황의여파로중국·유럽등에대한수출이감소한데기인한다.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기반

시설을건설하였다.

2006년 6월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7

년 10월까지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을 완공하였다.

2008년 12월 현재, 용수시설(1일 3만톤), 폐수처리시설(1일 1만5천

톤),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61,000㎥, 소각시설 1일 12톤) 등의

기반시설과 전력시설(10만 ㎾)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운영을위해매일 1,200여명의인원과 700대가넘는차량

이서울과개성을오가며제품을생산하고있다. 2007년과비교해볼때,

2008년 한해 생산액은 2억 5천만 달러로 36%, 북한근로자 수는 3만

9,000여 명으로 72%, 가동기업 수는 93개로 43%가 증가했고, 이는

2005년개성공단본격가동이후의성장세가그대로이어지고있는추세이다.

개성공단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라 누적 총생산액도 2007년 1월말 1

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08년 2월말 3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08

년까지 누적 총생산액은 5억 2,484만 달러였다. 업종별로는 섬유 2억

5,229만 달러, 기계·금속 1억 1,730만 달러, 전기·전자 1억 148만

달러, 화학 5,271만달러로나타났다.

연도별 생산 및 수출 실적

업종별 수출 실적

업종별 생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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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북한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향

후 본 단지에 대한 원활한 통신 공급을 위해 9,917.4㎡ 규모의 통신센

터를건립하고, 인터넷·이동전화를개통하여국내환경과동등한수준

의통신공급을추진할계획이다.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가. 법체계와법·제도정비

개성공단운영을위한법·제도는남북간합의서, 남한법규, 북한법

규가 함께 적용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남북간에는「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개성공업지구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

2008년 6월에는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집단에너지사업이 착

공되었다. 같은해 12월에는소각시설증설을위한설계완료및공사계

약이 체결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10월에는 종합지원센터 건축 2차

계약이체결되고, 12월에는제1차아파트형공장이준공되었다.

아울러한국통신(KT)은 입주기업이증가함에따라 2008년 2월에기

존 653회선의 통신시설을 700회선으로 증설하여 전화·FAX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6월~7월 기간 중에 600회선의 추가 증설

개성공단 전경

아파트형 공장

평화변전소 폐기물매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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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지원체계

개성공단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통일부의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하사업지원단)은 2008년 12월 현재통일부, 기

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9개 정부 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각분야별로개성공단개발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

는한편, 기반시설건설지원, 협력사업승인·조정, 기업운영관련각

종 제도 마련, 통행·통관 등의 출입제도 개선 및 투자 유치와 판로 개

척을지원하고공단사업전반에대한업무를총괄·조정하고있다.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설

립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소방대책 등 개성공

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

단관리부, 출입사업부, 기술교육부, 협력부의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입주기업들과의 쌍방

향 의사소통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협의 채

널로개발사업자인현대아산(주) 및 한국토지공사그리고입주기업, 전

문가등이참여하는다양한정책협의체가있다. 2008년 12월 현재「입

주기업대표자회의」, 「개성공단발전연구회」등이 대표적인 정책협의체

로운영되고있다.

역에 관한 합의서」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합의서와기타남북간합의서가개성공단에적용된다.

개성공단에 투자하거나 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내법으로는「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개성공단이

남북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남북협력기금법」등이적용되고있다.

정부는 2007년 5월 25일「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함

으로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등에따라국내

중소기업에적용되는모든지원제도의혜택을개성공단현지기업도받

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개성공단에투자한국내모기업에확대적용하였다. 

북한의 법규는「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16개의 하위규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2월 현재까지 관리위원회는「개성공

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등 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43개의 사업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

세금, 기업재정 등 하위규정의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협의가 남북간에

계속되고있다.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

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에는 총 14회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어개성공단운영과정에서발생한법적문제에대해자문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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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심사 시 자동심사를 위한 전자운행

증이 발급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

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출

입하는 대부분의 차량에까지 전자운행증의 발급을 확대하여 자동심사

비율을 향상시켰으며, RFID 전자운행증 인식장비의 성능을 개선하여

세관업무의효율도높였다.

이러한 자동심사체계를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 인원·차량 방북 승인 시 전자증명서를 자동발급

하고민원인이출입사무소현장에서전자증명서를수령하는체계를구

축하여 출입편의를 제고하였다. 향후 우리측 출입심사에 활용되고 있

는전자출입체계가북한지역에도시행되면개성공단에출입하는인원

과 차량의 통행 편의성은 중국의 홍콩-심천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으

로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그간 개성공단은 일반 수출입지역이 아닌 특수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우리측 통관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 정

부는 2008년남북간합의와는별도로입주기업의주요애로사항중하

나였던우리측통관절차를크게개선하였다.

우선 2008년 1월에「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고시」를개정하여통관업무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물자반

출입신고를 기존의 전산신고와 서류제출 병행체제에서 일반 수출입과

같이별도서류제출없는전산신고로간소화하였다.

또한 2008년 1월「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북한 개성지역에서 우리측 지역으로 돌아올 때 의무적으로 제출

하던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 성실신고자 확인표를 발급받아, 수시북한

5. 기업 투자환경

가. 통행절차개선및통관간소화

공장 가동 기업 및 신축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통행량도 급격히 증가되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15만 2,637명이방문하고차량8만 5,626대가개성공단을통행하였다.

2008년도에는 남북간 상황으로 인해, 우리측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

한통행·통관절차간소화에집중하였다. 이를위해우리측제도개선

과 함께 관계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통행 간소화를 중점적

으로추진하였다.

2008년 8월「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를개정하여수시방북이필요한사유서를제출하지않더라도개성공단

방문이가능하게됨으로써방문신청민원처리가보다신속하게이루어

지게되었다.

2008년 1월에는 관세청과 협의하여「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를개정하고, 11월에는통일부와관세청전

산시스템간 출입정보 연계를 통해 전자운행증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심사가가능하게됨으로써수작업심사에필요한차량출발·도착

보고서제출을생략토록하였다.

통행제도 개선과 함께 기술적 측면의 보완을 위해 전자출입체계

(RFID)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개성공단의 상시출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수첩 형태의 방문증을 보안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

자방문증으로교체하여출입수속시심사소요시간을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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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산전·산후휴가를주어야한다.

노동보수는노임과가급금, 장려금및상금으로구성된다. 월 최저노

임은 관리위원회와 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

상을초과하여인상할수없다. 북한근로자의월최저노임은 50달러였

는데관리위원회와북한의총국간합의에의하여 2007년 8월 1일 52.5

달러로인상되고, 2008년 8월 1일에는 55.125달러로인상되었다.

기업들은 노동보수와 별개로 월 노임총액의 15%를 익월 10일까지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월 노임액의 약

30% 정도를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물(생필품)과

북한화폐로지급받고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출퇴근 버스 100대를 추가로 투입함으

로써 근로자 공급 및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휴식시간 및 간

방문증명서에 확인표를 부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전수검사 방식의 북한 통관절차에 대한 개선도 추진

하여입주기업의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나. 직무교육및근로조건

입주기업은 북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중

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에 인력 공급을 신청하고, 총국은 개성

시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공급하고 있다. 기업은 총국으

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기능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합

한인력을최종선발하고있다.

정부는 신규로 채용되는 북한 인력 및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체계

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

하였다. 기술교육센터는 22개의강의실습실, 대강당, 회의실, 식당 등

을 갖추고 있다. 1일 동시 교육 가능인원은 약 700여명이며, 연간

4,000명의기능인력에대한이론및실습교육이가능하다.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며 연장근로

가필요한경우에는기업과종업원대표가상호합의하여실시한다. 기

업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실시하거나밤 10시부터오

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개성공업지

구 노동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입주기

업은「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북한의 명절과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150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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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부터 가입하기 시작한 동 제도는 초기에는 가입업체가

많지 않았지만 2008년에 접어들면서 가입업체가 늘어 2008년 12월

기준, 94개업체가가입하였으며총보험금액은3,162억원에이르고있다.

라. 판로지원

개성공단이 본적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하고 입주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생산된제품의판로문제가중요한과제로부상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는해외시장개척을위한다양한노력을전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우리의주력수출시장인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

으며 동 협정에서「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

정 기준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

(OPZ)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 정부

는한-미 FTA 국회비준을위해노력하였다.

식을제공하고있으며샤워실·의료시설·체육시설설치등쾌적한작

업환경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였다.

다. 금융지원및경협보험제도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기

업이남북협력기금을대출받아초기시설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

였다. 2007년 12월말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8억원, 본단지 1

차 입주기업에 약 282억원이 대출되었다. 2007년 12월부터는 기술보

증, 신용보증제도로 대출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8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개성공단 진출기업 31개사에 대

해 281억원(2008.12월기준)을지원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투자를 위해 국내 모기업을 차주로

하여 기금을 차입한 결과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등 애로사항

을 호소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8년 9월「개성공단 투자기업 남북협

력기금 대출에 대한 차주변경 신청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차주전환이

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북한당국의투자재산몰수·박탈, 전쟁, 남북당국의사업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기금에서보조받을수있는경협보험제도를운용하고있다.

일종의 손해보험과 유사한 경협보험제도는 기금과 기업간 손실보조약

정체결에따라시행되며, 약정금액은기업당 50억원이내, 투자금액의

90% 이내에서 약정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약정하기위해서는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결이필요하다.
개성공단 홍보관(2008.12.13 개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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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정부는생산된제품의홍보와판매, 시장개척을위하여입주기

업들의 전시회·판매전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대한민

국 섬유교역전」(2008.9.3~5, 코엑스), 「섬유의 날」(2008.11.12~13,

섬유·패션센터), 「부산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2008.11.20~22,

벡스코) 등전시회에입주기업들의참가를지원하고, 「정부중앙청사판

매전」(2008.12.23~24) 개최 등 개성공단생산제품 및 개성공단 이미

지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 13일 오두산 통일전망

대에 개성공단 홍보관을 개관하였다. 이 전시관은 오두산 통일전망대

본관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로만손, 삼덕통상, 나인모드, 제이패션

등 14개 업체가 생산한 시계, 신발, 의류, 덧신 등 각종 제품이 전시되

어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는 연간 60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개성공단

과생산제품을알리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

을 위해 개발된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Peaceworks」는 상표출원 중이므로

2010년이후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Peaceworks」는“평화를 심는 작업, 평

화를 의미하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한반

도의 평화와 통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심볼마크는 뿌리 깊고

튼튼한 푸른 나무가 모여 풍요롭고 평화로운 숲을 이뤄 번창하는 모습

을나타내고있다.

아울러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

관계자와 각 국가의 투자가에 대한 기획방문을 추진하였다. 2008년

12월까지 1,038명의외국인바이어와투자가가개성공단을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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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가. 영유아보육시설설치추진

정부는개성공단북한근로자의대다수를차지하는 20~30대여성근

로자의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하여 개성공단 내에 200명 수용규모의

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8년 11월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의의결을거쳐소요예산 9억원을확보하였다.

이 보육시설이 건립·운영되면 영유아 보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북

한여성근로자의어려움을덜어줄수있을것으로보이며, 입주기업의

생산성향상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나. 편의시설

2008년 12월현재개성공단입주기업및우리측근로자에게각종편

의를제공하고자 21개업체가통일부의협력사업(자) 승인을받았으며,

13개 업종 21개 영업장에서 편의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편의시설 중

에는 음식점이 가장 많아 구내식당 3곳, 한식당 1곳, 일식당 및 중식당

각각 1곳이영업중이며, 그 외주요편의시설로는호텔, 은행, 편의점,

기념품판매점, 도소매점, 차량정비소등이있다.

Peaceworks 브랜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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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동 조치 이후 남측의 근무인력은 3명의 상근요

원(응급구조사 2명, 행정요원 1명) 과 출근의료진(내과·외과의 중 1명

이 매일 출근), 순환진료진(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요일별로 순회

진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측 근로자에 대한 응급상

황이발생하는경우에는개성공단에서가장가까운일산백병원으로후

송되어신속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체계화되어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과관련해서는 2008년 7월 3일「보험료경감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측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50% 경감되었으며, 같은해8월 1일부터적용되었다.

다. 보건의료시설과건강보험제도

개성공업지구 내 진료시설로는「그린닥터스 개성 협력병원」이 있다.

우리측 근로자를 위한 의료시설은 2005년부터 의료봉사단체인「그린

닥터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남북한이 각각의 건물에서

각기 자기측 근로자를 진료하였으나, 2007년 4월「그린닥터스」의 의

료시설과 북한의 종합진료소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여「그린닥

터스 협력병원」을 개원하였다. 이 병원에서는 남북한 진료소를 구분하

여 각기 자기측의 근로자를 진료하되, 수술실·방사선실·검사실·초

음파실은남북이공동으로사용하고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 이전까지는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우리근로자대상진료)에 8명의상근요원(의사

3명, 응급구조사 1명, 북한 의사 2명, 북한 간호사 2명)과 순환진료진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등남측전문의가요일별로순회진료), 북한

종합진료소에 13명(의사 6명, 간호사 4명, 운전기사 2명, 행정요원 1명)

그린닥터스 진료 실적

편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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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08년 7월 11일 새벽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장전항 북한측

구역내에서북한군인의총격을받아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정부는이를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에관한중대한문제로보고, 어

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등남북간합의사항을명백히위반한사건

으로규정하고2008년 7월 12일부터금강산관광을잠정중단하였다.

한편 북한은 오히려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 해결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한 후 관

광을재개한다는원칙을바탕으로동사건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였다.

3. 개성관광

2005년 8월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는

개성 시범관광에 합의하고 그해 8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시범관광을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인 관광은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7년 11

월 3일 현대아산과 아태간에^남북관광협력에 관한 합의서_를 체결하

여 2007년 12월 초부터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대아산은 2007년 12월 4일 통일부에서 개성관광에 대한 협력

사업승인을받은후 2007년 12월 5일부터개성관광을시작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2008.7.11)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기존의 7

제4절 남북관광협력

1. 금강산 관광

2008년 상반기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되었

다. 금강산 승용차관광이 2008년 3월 17일부터 시작되어 1,397명이

승용차로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며, (주)에머슨퍼시픽이 운영하는 금강

산골프장이 5월 28일정식으로개장되어금강산관광을더욱활성화시

키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7월 12일부터금강산관광이잠정적으로중단되었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우리국

민의 신변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금강산관리위원회」설립

을 추진하였다. 남북은 2008년 2월 5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

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지구에「금강

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어「금강산관리위원회」설립을 위한 후속회담 등

이개최되지못하여추가적인진전은이루어지지못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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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2008년 남북 민간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는 국

면속에서도체육, 종교, 교육, 학술등각분야별로추진되었다.

사회문화분야 인적교류는 방북인원 2,557명(228건), 방남인원 172

명(8건)으로 2007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고 신규 사회문화협력사업

의 승인 건수는 3건으로 지난해 20건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교류 자체

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남북공동행사의 경우

「6.15 공동위원회」차원의「6.15 민족통일대회」와 언론·농민·여

성·교육등부문별공동행사가진행되었다. 문화예술분야는뉴욕필하

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윤이상 평양음악회」,

「통일문학」공동발간 등이 성사되었다. 교육학술분야는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북한 IT 인력교육,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등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종교분야에서는

평양봉수교회헌당예배, 장충성당미사, 평화통일기원기도회등대규

모 남북 공동기도회가 성사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북한 레슬링·유

도·축구대표팀방한, 남한유소년축구팀방북행사등이진행되었다.

1. 남북공동행사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2001년부터 해마다 6.15

및 8.15를계기로남북을오가며민간차원의공동행사를개최하여왔다.

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안전시설 보수 및 방북교육 강화 등 안전

조치를강화하였다. 2008년 10월 15일에는개성관광객이 10만명을넘

어섰으며, 11월 29일 개성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11만 549명의 관광객

이개성을다녀왔다.

개성 관광객 현황

개성 선죽교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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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 미국 국가 등이 연주되었다. 뉴욕필은 2월 27일 오전에는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미북 실내악 협연을 펼쳤

다. MBC는동공연에중계장비를지원하였다.

3. 역사·학술 교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2007년부터 추진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2008년에도 계속 진행되었는데, 2008년 11월 4일부터 12

월 23일까지남북의전문가등총 60여명이참가하여만월대서부건축

군 중 경령전 구역 3,000㎡를 남북 공동작업으로 발굴하였다. 이를 통

해경령전동쪽의 13여 개의건물위치를확인하였으며, 유물 총 3,600

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굴조사에는 2007년 1차 발굴에

참가하였던 남한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

의전문가들이공동으로참여하였다.

2008년「6.15 남북공동행사」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측 249

명, 북한측 100명, 해외측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에서 개최되었

다. 행사의 공식 명칭은「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로, 6월 15일의 본 대회와 공동사진전에 이어 6월 16일 공동위원장 회

의, 폐막식등의순서로진행되었다.

또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 위원회」간 부문별 교류도 지속적으

로 전개되어 6.15 남측위원회 산하 9개 분과 중 노동·청년학생·농

민·교육·학술·여성·언론 등 7개 분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

였다. 특히 2008년에는 그간 대규모 행사 위주로 진행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실현가능한소규모사업들을중심으로협의를진행하였다.

한편, 2008년도 8.15공동행사와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남북

합의에따라각자개최하였다.

2. 문화·예술 교류

지난해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였으

나분단이후남북한문인이공동으로만든최초의문학잡지인『통일문

학』창간호가 2008년 2월 5일 평양에서 5,000부가 발행되어 국내에

2,000부가 반입되었고, 제2호도 2008년 7월 31일 발행되었다. 또한

200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7차「윤이상 음

악회」에서남북의음악가가협연하였다.

한편,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공연이 2008년 2월 26일 동평양 대극장

에서있었다. 공연에서무대양옆에미국성조기와북한기를게양하고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2008.11.4~12.23)

발굴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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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도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우리민족인재양성센

터가 중국 단동에서 추진중인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1차 교육은 2008년 6월 9일에서 8월 15일까지(30

명), 2차 교육은 9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30명) 추진되었다. 2001년

부터 2008년까지 총 280명이 임베디드(Embedded), 네트워크 구축,

자바(Java) 과정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

공대등대학생및관계기관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4. 체육 교류

2008년도 체육분야 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국제경기

참가를위해북한선수단이남한을방문한사례가많았던것이특징이다. 

북한 레슬링 선수단 15명은「2008 아시아 시니어 레슬링 선수권대

회」참가를위해 3월 16일부터 24일까지제주도를방문하였고, 북한유

도선수단 17명도「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참가를위해 4월 24

일부터 28일까지제주도를방문하였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체육 교류는「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남북 경기」로서, 6월 22일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었

다. 북한대표팀은 6월 19일방남하여 23일까지머물렀다. 그러나, 당초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남북 경기」및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남북 경기」는 3월 26일과 9월 10일 중국 상

하이에서개최되어우리대표팀이북한에서경기를갖지는못하였다.

또한, 남북역사학자의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사업도 꾸준히 진행되

어 2008년 4월 25일에서 26일까지「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1차 학술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으며, 2008년 6월 19일에서 20일까지 2차

학술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동 사업은 임진왜란에서 3.1운동까

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관련 용어 300여 개를 남북공동으로 선정·

집필하는 것으로, 역사용어는 남북이 공동으로 선정하고, 집필은 남북

이따로시행하여공통점과차이점을모두수록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

다. 2차례 학술회의를 통해 총 12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300건의 역사

용어에대한원고를남북이교환하였다.

남북의 언어를 통합·정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8년도에도총네 차례에

걸쳐 분기별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진

행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1차로 38만여 개의 올림말을 선정하였으

며, 남·북·해외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새 어휘 약 8만 7,000

여개를조사·발굴하였다.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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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 교류

2008년도 종교분야 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방북인원이 다소 줄어들

긴하였으나남북이공동으로복원한종교시설을중심으로공동기도회

를개최하는등대규모방북종교행사가추진되었다. 하지만예년과달

리 그 동안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북한지역에서의 종교시설 복원이나

남북협력사업은거의추진되지못하였다.

기독교계의 교류는 방북행사 위주로 추진되었다. (사)기쁜소식에서

는 2008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 봉수교회에서 헌당예배를 개

최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북

한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공동으로「2008 평화통일남북교회기도회」

를 평양 봉수교회에서 개최하여‘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

한남북교회공동선언문’을발표하기도하였다. 동기도회는매년금강

산에서 개최해 왔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방문이 여

의치않자평양에서개최되었다.

한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창립 34

주년과 장충성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공동으로「평화통일기

원미사」를봉헌하고자북한을방문하였다. 방북기간중평양장충성당

에서 진행된 평화통일기원 미사에는 우리측의 신부 및 신도 등 96명과

북한의장충성당신도등 100여명이참가하였다.

불교계에서도 각 종단별로 접촉과 교류는 계속되었으나 전년에 비해

활발하지는못하였다. 조계종중앙신도회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평양

에서북한조선불교도연맹과공동으로해외에불법반출된문화재환수

문제를논의하였다. 동 방북에서중앙신도회는조선불교도연맹과조선

또한 우리측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4.25체육단이「남북 유소

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경기」를 위해 우리측 유소년축구선수단이 방북

하여경기를가졌다. 2008년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30명의선수

단이평양을방문하여네차례, 10월 8일부터 18일까지50명의선수단이

방북하여세차례의친선경기를가졌다. 이 밖에「2008 남북 태권도 교

류행사」가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사)ITF태

권도협회 남측대표단 60명이 방북하여 북한의 태권도 시범공연, 남한사

범의북한선수에대한태권도기술교육실시등교류행사를진행하였다.

2008 남북 태권도 교류행사(2008.6.28~7.1, 평양)

남북 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 경기 (2008.6.14~26, 10.8~18,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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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에중앙-지방간, 지자체간남북교류사업의정보공유와

협력을위해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및민간전문가가참여하

는「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가 구성되었다. 2008년도 지자체남북

교류실무협의회는 11월 7일 개최되었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지자체간

대북교류사업 추진사례 발표, 지자체간 남북교류 정보교환, 남북교류

협력사업추진에따른애로및건의사항에대한토의가있었다.

왕실의궤 반환요청서 작성 및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공동

합의서 체결,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남북불교도 공동성명을 채택하

기도하였다. 또한대한불교조계종에서도 2007년복원한금강산신계

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 불교교류 방안을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기도 하였다. 대한불교 천태종과 진각종에서도 여러 차례

방북하여 공동법회 개최, 불교복지시설 건립 등 남북 불교교류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당국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밖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북한 단군유적 답사, 을사늑약 규

탄 민족자주역사대회, 개천절 공동행사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단군

민족통일협의회와 꾸준한 접촉을 가졌다. 단군문화유적답사 대표단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평양 단군릉 등을 방문하기도 하였

으나, 민족자주역사대회와개천절공동행사는성사직전에무산되었다.

6. 지방자치단체 교류

사회·문화·종교·체육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못지않게 지방자치단

체의 남북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자체 남북협력기금

도 조성하여 남북교류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

북협력기금은 1998년 강원도에서 최초로 설치한 이후 13개단체(광역

9, 기초 4)에서 748억 5,000만원을조성하였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사업 추진실적

3장(66~119)7.14  2009.07.20 02:59 PM  페이지114   Mac 3  1200DPI 150LPI



제
3
장

제
3
장

제3장 남북교류협력 1172009 통일백서116

2007.12.3~8, 4차: 2008.1.21~26)의 기술지원과 현장점검을 위해

북한의생산공장을방문하여우리측이제공한경공업원자재로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을 협의하였으며, 북한 경공업 전문가의 견문확대를 위해 2008년 1

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남북전문가해외공동방문을실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실시한 북한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연·아연 광

산, 대흥 및 룡량 마그네사이트 광산) 현지 공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15개 전문기관이 참여

하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산개발 투자는 경제성

이 있으나 철도, 항만, 전력 등 인프라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

보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2. 농업 협력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기존의 일회성 대북지원에서 벗

어나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협

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 당국간 농업

협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민간 전문단체를 통해 시범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통일농수산사업단에 남북협력기

금을지원하였다.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금강산 지

역의 삼일포·금천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공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영농기반강화사업과기술교류사업등을수행하였다. 아울러금강산지

역에서의성과를바탕으로 2007년에는공동영농사업대상지역을개성

제6절 기타남북교류협력

1.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남북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

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2006년 6월 3

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

북은「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

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합의서

가 발효되지 못하다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남북경

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

력에관한수정합의서」를채택하여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는

계기를마련하였다.

이합의에따라 2007년 7월 25일제1항차경공업원자재를제공한이

래2008년 3월 31일까지총26항차에걸쳐단섬유등섬유원자재39개

품목(2,583만 달러 상당), 고무혼합물 등 신발 원자재 48개 품목(4,293

만 달러상당), Soap Chip 등 비누원자재 7개품목(1,124만 달러상당)

등총8,000만달러상당의원자재를북한에차관방식으로제공하였다.

한편, 북한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2007년도 상환분인 240만 달러

(8,000만 달러의 3%)를 2차례에 걸쳐(2007.12.24, 2008.1.4) 아연괴

약 1,005톤으로상환하였다. 

우리측은 4차례(1차: 2007.8.7~11, 2차: 2007.10.23~27,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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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영농사업의 성과 중 하나는 기술을 매개로 한 인적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기술교류 과정에

서북한은자연스럽게우리의농업기술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었고,

이는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공동영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있는기반을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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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송도리협동농장으로 확대하였다. 금강산지역 공동영농사업은

2005년에 삼일포협동농장과 인근 협동농장 600ha를 대상으로 시작

되어 2006년에는 310ha 규모의 금천리협동농장으로확대되었고, 3개

년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기존 사업지에서 충분한 생산성이 확

보되었다는 판단하에 거점 지역인 420ha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협동농장의 협력기반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삼일포협동농

장시범농장 105ha를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한편, 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은 2007년 개성 송도리협동농장

300ha를대상으로사업이시작되어 2008년에는 506ha로확대되었다.

2년간 영농기반 강화와 기술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벼의 경우

ha당 최고 4.8~5.2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금강산지역(4톤/ha)과

최근우리강원도지역의평균(4.5~4.9톤/ha)보다높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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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금천리협동농장 고구마 수확

개성 송도리협동농장 벼 수확

3장(66~119)7.14  2009.07.20 02:59 PM  페이지118   Mac 3  1200DPI 150LPI



제1절 남북 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5절 북한인권문제

2009 UNIFICATION WHITE PAPER 

남북인도분야협력
제 4 장

4장(120~163) 7.14  2009.07.15 11:58 AM  페이지120   Mac 3  1200DPI 150LPI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123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남북간 인도분야는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 국

군포로, 납북자 문제,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

제, 북한이탈주민등다양한현안들을포괄하고있다. 인도분야의협력

은남북간인도적문제해결을통해남북주민의분단에따른고통을완

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이 구

현되는「행복공동체」를지향하고있다. 

이산가족분야에서는 2008년 중 당국차원의상봉행사가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민간차원의 교류는 중단없이 지속되었다. 7월에는 금강산 이

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어 이산가족 교류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차원

에서대북정책의우선과제로추진하고있으나남북관계조정국면이지

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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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는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을 탈피하여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보다적극적으로노력한다는입장하에국제사회및시민사회

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동시에 찬성 입장을 밝힘으

로써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동참하였다. 

제1절 남북이산가족

2007년 11월에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던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연간대면상봉인원 400명, 분기별화상상봉 40가족, 분기별영

상편지교환 30가족 등 상봉규모의 확대와 정례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2008년 초에 성사된 영상편지 시범교환을 제

외하고는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북은

2008년 2월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각각 20가족씩 미리 제작한 영상편

지를 교환하였다. 영상편지 교환은 상봉행사를 통해 이미 가족을 상봉

하였던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감회와 현재 소식 등을 영상으로 담아 전

달하는것으로, 상봉후에도교류를지속하기위햐여실시되었다. 교환

된 북한측 영상편지는 연락처 확인을 거쳐 곧바로 남한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현충일 추념사(2008.6.6), 국회 개원연설(2008.7.1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 만큼, 향후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북한에 제기할 예정이다. 전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제정된「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족 피해위로금, 탈북 귀환 납북자 정착

금이지급되면서법률이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다.

2008년에는 당국차원의 식량과 비료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민간과 국제기구를 경유한 대북지원은 지속되었다. 그동안 개선 필요

성이꾸준히제기되었던남북협력기금집행과정및대북지원민간단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 이후 차관형식으로 제공되었던 쌀 지원이 2009년부터 인도적

지원의취지에부합되게무상으로지원되도록예산이편성됨으로써분

배투명성 확보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한 우리정부의 지

원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전역에

서인구및주택조사를실시하였으며, 2009년말까지분석작업을진행

하고 있다. 2009년 말에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되면 다양한 사업에 유

용하게활용될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

중 2,809명이 입국하여 총 국내입국 인원은 1만 5,057명에 이르렀다.

입국인원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08

년에는 하나원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취업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부,

기업 등과 연계하여‘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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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은 금강산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상봉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앞으로

는 이산가족면회소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가족간 상봉시간이

길어져 이산가족들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으로 상시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후면회소개소를잠정보류하고, 현재위탁관리업체를통해시

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적십

자회담을개최하여상봉규모의확대, 상봉프로그램의다양화, 상봉횟

수의 확대 등을 담은「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합의서」를 북한과

협의하여채택할계획이다.

한편 당국차원의 상봉중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는 지속되었다. 2008년중 314건 375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이 제3국

을 통해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북한 가족과 교류하였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교류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남북협력기금 1억 1,400만원을 지원

하였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확대와 상시상봉체제 실현을 위해 이산가족면

회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제의에 따라 남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2002.9)에

서 최초로 금강산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고 이후 경의선이 연결되면

서부지역 면회소 추가 설치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차 남북

적십자회담(2003.11)에서는 우리측이 이산가족면회소를 전담하여 건

설 및 관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식을 가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2007년 12월 남북면회사무소 준공식에 이

어 2008년 7월 12일 공사시작 2년 11개월만에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를 완공하였다. 금강산 관광특구지역 내에 위치한 이산가족면회소는

연면적 19,835㎡로 지하1층·지상12층의면회소건물과면회사무소 2

동으로 구성되었다. 면회소동의 경우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이있어최대 1,000명까지수용이가능하다. 지금까지금강산에서

개최된 상봉행사의 경우, 우리측 가족들은 해금강호텔에서, 북한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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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군포로·납북자문제

6.25전쟁휴전이후유엔군과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

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측은 국

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측으로부

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실종된 국군의 상

당수는송환되지못한채북한에강제억류된것으로추정된다. 미송환

국군포로의정확한규모는한국전쟁의전선범위, 성격및시간경과등

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귀환 이후 2008년까지 총 76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

하였고,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현재 56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

고있다. 

납북자는 크게 6.25전쟁 중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1955년 대

성호 이후 총 3,811명이다. 이중 3,310명(87%)은 납북 직후 1년 이내

에 귀환되었으며, 7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9월 30일 납

북피해자보상지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길용호가 납북사건으로 추

가 인정됨에 따른 납북자 명단조정 결과 2008년 말 현재 미귀환자는

494명으로추정된다. 

정부는 또한 당국간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대한적십자사·이북5도위

원회와공동으로 8월 13일서울(통일교육원)을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초청행사를개최하여가족을상봉하지못한이산가

족들을위로하였다. 6월 3일부터 5일까지지방거주이산가족들을찾아

가정부의정책을설명하고이산가족들의의견을청취하는지방순회설

명회도전주, 안동, 대구 등 3개 지역에서개최하였다. 특별히 80대 이

상의 고령이산가족 3만 339명을 대상으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신을

발송하여 상봉행사가 중단되어 이산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뜻을전하였다.

정부는 향후 이산가족 교류재개에 대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의 일환

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http://reunion.unikorea.

go.kr)를 개편하였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메뉴와 디

자인을간결하게하였고, 기존의영상편지동영상서비스와이산가족정

보의 실시간 확인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청결과와 민원처리 결과

를 이메일 및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알려주는 기능을 신

설하는등서비스를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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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서11명의국군포로와14명의납북자가남한의가족을상봉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접근방식은근본적인문제해결과거리가먼것으로충분

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중요과제로추진하고있다. 향후남북회담이재개되면보다근

본적인문제해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북한과협의해나갈예정이다.

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852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8

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1953년 7월 27일「한국 군사정전에 관

한협정」이후발생한납북자와가족을지원할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사망과 상이의 피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탈북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납북자 가족에 대

한피해위로금지급등을포함하고있다.

이 법에따라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

2007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위로금, 보상금등의지급및귀환납북자의정착지원에관한사항,

납북자문제 실태조사, 납북자가족의 권리침해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

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위원이있으며, 대학교수, 법조인, 남북관계전문가와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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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노력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

포로의 경우 이미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이고, 납

북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합의를 도출하였

다. 이에 따라 2000년 제2차부터 2007년 제16차까지 이산가족 상봉

전후 납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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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신청 납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unikorea0)를 개설(2008.3)하여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 안내, 각종 신청서 등 민원 서식을 게재하

고있다.

2009 통일백서132

위원인정부고위공무원등으로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심의사항을

사전에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납북피해조

사및심사분과위원회」와「납북피해산정분과위원회」를설치하였다.

법 시행 직후부터 피해위로금 신청 등 납북피해 지원신청이 접수되

어 2008년 말까지 총 239건에 이르렀다. 2008년 5월부터 위원회의

본격적인심의가시작되어총 186건, 60억 2,600만원(피해위로금 183

건, 정착금·주거지원금 3건)의지급이심의·의결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법률시행 등 정부의 납북자 지원정책을 적극 알리기

위해납북자가족에게안내서한을발송하고, 납북자가족이다수거주하

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7회 개최하였다. 또한 납북

자가족이 대부분 고령자 및 지방 거주자인 점을 고려하여 강원과 경남

지역을대상으로현지이동민원실을운영하여고령자및지방거주납북

가족들의 피해위로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또한 라디오, 신문,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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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도적지원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기본입장에따라민간단체와국제기구를통한대북지원사

업을추진해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집행투명성제고, 민간대북지원

사업의효율성강화, 대북지원분배투명성향상등을위한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원

의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2차례 개정(2008.6, 2008.11)하였다. 2009년도 기금예산에 대한

국회의결과정에서여야간합의를통해그동안차관방식으로제공해왔

던 식량지원을 본래 인도적 지원 취지에 맞추어 무상지원으로 전환하

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대북지원시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분배투명

성확보를위해노력해나갈계획이다.

정부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거쳐 옥수수 5만톤을 제공하겠다는 의

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지속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으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원이 성사

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북지원 체계를

정립하여대북지원이북한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실질적으로

기여할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다.

또한 납북자가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생계 곤란자, 고령자에게 연

말 연시 또는 명절에 쌀과 생필품, 소정의 격려금을 지원하고, 의료지

원이 필요한 납북자가족에게는 사단법인‘사랑담는 사람들’과 동해시

소재 동인병원과 함께 생계,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을모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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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42개 단체, 44개 사업에 117억원을 지원했던

2007년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된 규모이다. 대북지원 분야도 식량, 의

류, 생활필수품등일회성긴급구호차원에서점차의료시설개보수, 주

택개량, 농촌지역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다. 민간단체의

지원품목도의약품, 영농자재, 묘목, 가축사육등점차다양해지고있다.

농업분야에서는사료공장원료지원, 채소농장, 농업기술지원, 아궁

이 개량, 조림사업 등에 지원하였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병원현대화,

의약품 지원, 의료장비 지원, 결핵퇴치사업 등에 기금이 지원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인 어린이, 유아 등의 영양개선을 위해

어린이급식사업(밀가루, 빵, 국수, 콩우유등), 어린이교육기자재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재배기술 전수, 공동의료시

술, 제약공장 기술전수 등 전문가들의 교류도 진행되었다. 민간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인원은 꾸준히 증

가하여왔으나, 2008년에는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과북한측의육로

통행제한조치등의영향으로전년도방북인원 9,898명의 45% 수준인

4,471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

1. 민간차원의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은 물

론, 민족적동질감형성에도기여해왔다. 대북지원초기긴급구호나일

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 위주에서 최근에는 기술전수나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지원성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

분야도 농업개발,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들로 다양화·전

문화 되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

서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통행인원 제한조치로 예년에 비해

지원사업의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지원은 꾸준

하게지속되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농업생산성 개선, 보건의료체계 복구, 어린이·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

원사업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왔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원이 시급하며 분배투명성이

확보된 사업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었다. 정부는 2008년에도 민간단체

가추진하는개별사업, 정책사업, 합동사업에남북협력기금 162억원을

지원하였다.

가. 개별사업

개별사업은1개민간단체가추진하는단년도사업으로, 정부는2000년

7개 단체에 33억 8,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37개 단체, 40개 사업에 100억 6,000만원의 남북협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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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기금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배

투명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인도적대북지원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북지원물자에 대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고,

매칭비율을기존에정부 70%, 민간 30%에서정부와민간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체의 집행증빙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하였다.

나. 합동사업

2004년 용천재해와 대북지원 10년의 경험을 통해 민간단체가 추진

하는 개별사업이 일회성 일반 구호 중심의 지원에서 북한의 자립·자

활능력을제고시키기위한중장기적인사업을개발해야한다는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 이상 민간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중장기적인개발지원성사업을진행하는합동사업을 2005년부터

지원해 왔으며, 2008년에는 대북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종합검진·검사센터 개설사업 등 2개 사업

을선정하여 18억 800만원을지원하였다.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황해도 봉산군 천덕리 마을 개량사업으로

주택 신축, 유치원, 탁아소, 간이진료소 등에 생활필수품 지원, 유실수

조림, 양돈사료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종합검진·검사센터개설사업은평양에검진·검사센터를건설하여평

양과지방병원을연계하여질병관리체계를구축하는사업이다.

다. 정책사업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개발지원성 사업을

선정하여전액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는정책사업을 2007년에도입하

였다. 북한 산림복구 필요성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농자재 지원의

시급성등을감안하여북한산림녹화시범사업, 북한의료인력교육훈련

사업, 제약공장원료지원사업, 못자리용비닐지원사업등 4개사업을

정책사업으로선정하여총 33억 6,000만원의기금을지원한바있다.

2008년 민간단체 합동사업 기금지원 현황

2008년 민간단체 정책사업 기금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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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건산업진흥원과사업관리에대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이에 따

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남포산원 등 병원 현대화 사업과 영양식 지

원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고 북한과의 협의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정부

는 이러한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은 물론, 보건의료나 영양

등 관련 분야의 대북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의 대북지원 사업에 적

용해나갈계획이다.

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

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

는국제사회의요청에부응하여 1996년 이후여러국제기구를통해대

북지원을추진해왔다. 2008년에는 3개국제기구의북한지원사업 4건

에대해 1,604만달러의지원을결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북한 말라리아 방제와 관련하여 120만 달러

(질병관리본부지원액 제외),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 1,027만 달

러를 지원하였다. 말라리아 방제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연 1회,

북한 영유아사업의 경우 연 1~2회 세계보건기구와 남북한이 참석하는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2008년의 경우 말라리아 회의는 1월에 중

국 상해에서, 영유아사업의 경우 3월에 중국 북경에서 점검회의가 개

최되었다. 하반기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이유로 남한 정부인사가 참

석하는회의에호응하지않으면서국제기구를통한남북간사업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WHO의 영유아사업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사

2008년에도 정부는 북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북한 산림복원의 시

급성을 감안하여 중장기 사업인 북한 의료인력 교육사업, 제약공장 의

약품 생산 협력사업과 산림녹화 시범사업 등은 계속 지원키로 하였으

며, 신규사업으로 결핵예방원 시설개보수, 진단장비지원, 기술교육을

위한 결핵관리사업에 각기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 43억

3,500만원을지원하였다.

라. 북한영유아지원

정부는 북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이 통일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

다는 인식하에 2005년 북한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기

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

작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

동기금(UNICEF)을통해 2006년부터, 민간단체를통해서는 2007년부

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남

포산원 현대화), ‘남북어린이어깨동무’(남포 소아병원 현대화), ‘굿네

이버스인터내셔널’(어린이 영양식 생산시설 건립), ‘어린이재단’(대안

군인민병원현대화), ‘한국JTS’(회령모자보건센터신축및영양사업)

등 총 5개 민간단체컨소시엄이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다. 이들 사

업에대해서정부는 2007년에 105억원의남북협력기금지원을의결하

였으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남포산원(외래

병동), 남포소아병원(입원병동), 대안군 인민병원(산과·소아과)의 의

료시설등은 2009년중전면적인개보수공사가완료될예정이다. 

정부는북한영유아사업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 11월 7일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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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평가를위해호주멜버른대학이북한현지를방문(2008.4.8~22)하

여 외부평가를 진행한 후, 세계보건기구의 영유아 지원사업이 북한의

보건의료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2008~2010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원의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한 기초조사가 실시되어 객관적인 사업평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는 영유아 지원을 위해 408만 달러를 지원

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영유아와임산부에대한필수예방접종및콜

드체인(cold chain; 의료품유통·운송시냉장유통체계) 구축사업, 영

양사업, 식수위생 사업 등이다. 유엔아동기금의 지원을 통해 북한은

BCG 등의 필수 예방접종에서 90%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최빈국 아동들에게 만연한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백

신연구소(IVI)를 통해, 2007년에 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백신연구소는 2008년 7월까지일본뇌염및뇌수막염에대한진단

실장비등을지원하고북한일부지역에서예방접종을실시하였다. 정

부는북한의백신지원사업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북한의백신연구및

전염병예방능력향상을위한교육위주의사업조건을부과하여, 2008

년 11월 18일에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 지원사업에 대해 49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여 이중 19만 달러를 집행하고 30만 달러를 이월하

였다.

한편, 세계식량기구(WFP)는 2008년 6월 북한 식량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정부에지원을요청하였다. 정부는북한식량상황, 국민여론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WFP를 통한 지원에는 참

여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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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조사사업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별도로 정부는 유엔인구

기금(UNFPA)의 북한 인구총조사사업을 지원하였다. UNFPA는 북한

의 요청에 따라 북한 인구 총조사 실시를 위해 2007년 4월 1일, 북한

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기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에대해우리정부의지원을요청해왔다. 정부는동사업의의의및활

용도등을고려하여적극적인지원 방침을결정하고 2007년 6월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개최하여 400만달러를지원하기로의결하

였다. 사업추진과정에서체계적인사업지원등을위해통일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인구조사, 북한경제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

성하였다. 북한 인구총조사는 UNFPA에 의해 1994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8년이두번째로북한의전반적인사회현상및북한주민의생

활상 파악은 물론, 북한의 중장기 경제계획 수립, 남북경협 등 종합대

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UNFPA는 인구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교육 및 전문가 세미나와 예비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

까지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조사에는 북한

전역에 걸쳐 3만 5,000명의 현장 조사요원과 7,500명의 지도요원, 북

한중앙통계기관종사자 1,400명등총 4만 4,000명의인구조사요원이

동원되었다. 인구조사시 조사요원이 호별방문을 통해 가족 수, 연령별

인구, 직업, 개인소득, 주택양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등을 조사하였

다. 인구조사 질의서에는 나이, 성별, 결혼여부, 교육 정도, 국가내 이

동, 장애 여부, 출생률, 사망률 등의 문항이, 주택조사 질의서에는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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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2007년 초에 개선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안정적

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가장큰애로사항인취업문제와관련하여‘북한이탈주

민일자리창출사업’을진행하였다.

1. 사회적응교육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과 주거알

선,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착금 등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

적 지원을 받는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과 초기 정

착지원을 위하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부터설치·운영되고있다. 특히 2007년 시작된시설증축

이 2008년 12월에 준공됨으로써 적정 동시 수용능력이 300명에서

750명으로 확대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8주간의 하나원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기르게 되며, 2009년 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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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유무, 난방과상하수도유무등총53개문항이포함되었다. 

현재 UNFPA 자문하에 자료분석 작업이 진행중이며, 2009년 12월

경최종결과가산출될것으로예상된다. UNFPA는통계분석작업을위

해 북한 통계요원을 선발하여 컴퓨터 자료처리 방법, 각종 소프트웨어

취급법, 분석기술등을훈련시키는등국제기준에맞는분석을하기위

해노력해왔다. 정부는이번 UNFPA의북한인구총조사결과를바탕으

로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파악해 중장기

남북관계계획수립등종합대책수립에활용할예정이다.

제4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규모는 1998년이후매년꾸준히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08년 12월까지 총 1만 5,05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

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추월하여 2008년도에는약 78%를차지하고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

고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1997.1.13 시행)에따라다양한제도를발전시켜왔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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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착지원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은 통일정책의 맥락 하에서 북한이탈주민

에대한보호와우리사회에성공적인정착을위한각종제도적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주지에

서정착장려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등자립·자활을위하여

필요한다양한지원을받게된다. 이러한정착지원의목표는단순한수

혜적지원이아니라북한이탈주민의안정적조기정착에있다.

가. 초기정착금지급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

결할수있도록북한이탈주민모두에게일정금액을지급하는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

소하고장려금제도를폭넓게도입하는방향으로변화해왔다. 2008년

현재정착금내역은정착기본금이외에북한이탈주민개개인의자립자

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세분화되어 있

다.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그 금액은 1인 가

족의 경우 최하 600만원이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0만원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

하는 경우,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

에는각각해당장려금이지급되고있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한사람

이 정착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140만원으로, 장려금

을감안한다면실질적인의미에서정착금수혜규모는늘어난것이다.

터 사회적응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간을 12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경제

적 자립에 중점을 두고 아래 <표>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하고있다.

하나원에서는사회적응교육기간중심리, 진로, 의료 등분야별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심리상담실, 진로상담실, 하나의원(내과, 치과, 한방

과, 정신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종교단체와 민간

단체, 그리고자원봉사자가하나원교육에참여하고있다. 또한하나원

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원 분원을 설치하여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

시하고있으며, 청소년과아동의경우하나원인근에있는학교에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개원 이후 2008년 12월 현재까지 총 1

만 3,479명이하나원을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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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 부여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27시간) 

● 심리상담, 심성수련,
건강검진 등 실시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90시간) 

●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 중점

● 실생활 위주의
현장 학습강과

● 적성검사, 진로지도,
기초직업 훈련 실시
※ 노동부와 공동실시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 능력
훈련(130시간) 

● 정착의지 함양 교육,
정착지원제도 설명

초기정착
지원 (33시간) 

8주중 280시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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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가산금은 노령, 장애, 장기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되는것으로취약계층을특별히더보호한다는의미를지니고있다. 다

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

나만인정한다. 

나. 주택지원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이후 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대한주택공사나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알선하

고주거지원금을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이거주지역을결정할때에는

우선적으로본인의의사를최대한수용하며이들이우선적으로희망하

는지역에주거공간이부족할경우에는차순위지역으로배정한다. 

2005년부터 도입된 정착장려금의지급인원과 지급액이매년 증가하

고 있는데, 2008년 지급인원은 1,141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

다. 이는 정착장려금 제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는

주된수단으로자리잡아가기시작했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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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장려금 지급 기준

정착장려금 지급 현황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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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

서의미를갖는다.

노동부 산하 전국 54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55명의 전문적인 취업

상담공무원이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담당관으로지정되어있다. 이들

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

는한편이들을고용할의사가있는사업장을연결하는업무를담당한다.

그리고지방에살고있는북한이탈주민의취업여건을개선하고지역사

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11월에 통일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북

한이탈주민구인구직만남의날’을전국 7개고용지원센터(서울남부·

서울북부·경인·수원·대구·광주·대전)에서개최하였다. 이 행사에

는전국에있는북한이탈주민이참가하여 346명이면접을보고 33명이

채용되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수혜 인원은 2004년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

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전년보다 수혜인원이 53% 증

다. 취업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

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선 노동부

는 직업훈련을 3회까지무상으로제공하고훈련기간중에는소정의훈

련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와 노동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

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기초직업적응훈련’과

정을하나원에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협력하여‘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에 맞추어‘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2008년에는제과·제빵기능사, 조리사, 귀금속디자인

과정등이개설되어총 83명이참여하였다. 훈련을수료한 58명중 44

명이 협력 기업체에 취업하여 75.8%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직업훈련 후 취업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하나원과 남북

평화재단및대우차판매(주) 간의북한이탈주민일자리창출을위한협

력관계(새터민 일자리 창출사업 업무협약, 2007.10.23)는 2008년에

더욱 발전하여, 대우차판매(주)는 하반기에 북한이탈주민 23명을 정비

사로신규채용하였다. 그리고하나원은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재단과

협력하여‘메자닌아이팩’이라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2008년 12월 현재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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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총 입국 인원중 10대 청소년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입국한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북한이탈청소

년들은 모두 254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

회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민

간단체에서운영하는북한이탈청소년보호시설및대안학교도다수지

원하고있다. 

마. 사회보장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

계급여와「의료급여법」에따라생활이어려운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

의료혜택을지원하는의료급여가있다. 생계급여의경우, 북한이탈주민

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

여 시행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참여하는것을조건으로현금을지급한다. 다만세대구성원

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

명을더추가하여현금급여액을산정하여지급한다. 한편, 생활이어려

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에따라 1종의료급여수급권자로지정되어의료혜택을받을수있다.

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에 도입된 취업장려금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시작한때문인것으로보인다. 즉, 고용지원금은기업체에대

해, 취업장려금은북한이탈주민에대해직접적인인센티브를부여함으

로써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원에

서 2007~2008년실시한실태조사에따르면, 고용주 423명중 78.6%

가 직원으로채용한북한이탈주민의성실성과책임감이높다고답하였

고, 72.3%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고용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94.9%를

차지하였다. 

라.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은북한이나제3국에서이수하였던학력을인정받아교

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고등중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대학교

이상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정을받아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거

주지 보호기간 중에 있는 만35세 미만인 사람이 입학할 때 학비지원이

가능하다. 반면산업대학과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이내에진학하면학비지원을받을수있다. 

한편 국내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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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북한이탈주

민의신변을보호하고관련상담업무를수행한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

을중심으로구성되어북한이탈주민의정착과정에필요한생활실태자

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

을 담당한다. 2008년 1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

을중심으로 24개의지역협의회가구성되어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민간에서도사회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등이중심이되어심

리상담, 청소년교육, 주민교류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정착을지원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북한이탈주민

의 생활안정과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협력사업을 지원

하며, 60여 개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

육단체 및 보호시설 지원, 여성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

업, 정신건강지원사업등을지원하였다.

오랜 기간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진출 이후에

일정기간이들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고지원해주는종합적이고집

중적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하나원을 수

료한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실정에 맞는‘지역안내 및

취업·진학지원’을 목적으로「지역적응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

바. 거주지보호및민간을통한지원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와 보

호담당관및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

터다양한유형의지원을받게된다. 

정착도우미제도는 2005년 1월부터시행되었다. 이제도는북한이탈

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

여지역사회의정착을지원하는사업이다. 정착도우미는북한이탈주민

이거주지에편입된이후 1년동안지역사회를안내하고이들의어려움

이무엇인지듣고도와주는‘친근한이웃’의역할을수행하며, 2008년

12월현재 2,900여명이활동하고있다. 

보호담당관은 앞에서 언급한 취업보호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담당

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로지정되어북한이탈주민의거주지편입과정에서부터주민등록, 생계

급여지급, 의료급여대상자지정등사회보장제도의편입과증명서발

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008년 현재 전국 211개

지자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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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되지 않

도록주재국과협의해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2008.

3.3)에서 우리정부는 기조연설을 통해“한국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중요성에입각해북한의인권상황이개선되지않고있다는국제

사회의우려에대해북한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

다. 이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새정부의기본입장을 반영한것으로 북

한이인권개선조치를취할것을직접촉구한 것이다. 우리정부의 발언

이후 북한은 답변권 행사를 통해“한국정부가 2000년 및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합의내용과정신을알고있는지에대한강한의구심을갖게

하며,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결과에책임져야할것”이라고반발했다. 또한 북한은 3월 6일 조

선중앙통신 대변인을 통해 남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6.15공동선

언의정신을전면부정하고북남관계를대결에로몰아가는반민족적망

발”이라는내용의담화문을발표하였다.

한편, 제7차인권이사회에서는 6월에임기만료가예정된비팃문타폰

(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연장결의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우리 정부는

임기연장에 찬성하였으며, 투표결과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2009년 6월까지 1년간연장되었다. 문타폰특별보고관은제63차유엔

총회에서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개

발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심각성, 여성·아동

이다. 「지역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응센터를지정하여시범적으로실시될예정이다. 

제5절 북한인권문제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의 인권실태 파악, 국제사회 및 시민사

회와의 협력, 탈북자 지원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정부는

북한인권상황을파악하고그실태를알리기위해관계전문가및민간

단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

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통일연구원과 협력하여『북한인권백서』(국·영

문)를 발간배포하고있다. 민간단체가발간하는북한인권관련간행물

의배포도지원하고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협력을위해정부차원에

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

의행정부및의회관계자들, 유엔등국제기구관계자들과지속적으로

교류하고있다.

민간과의 협력차원에서 정부는 민간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단체가 개최

하는 세미나 및 북한인권 관련 책자발간 등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

한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한국내에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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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3

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투표

에 불참하였고, 제60차(2004년), 제61차(2005년) 유엔인권위원회와

2005년제60차유엔총회에서상정된북한인권결의안에는기권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

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

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개최된 제62차 유엔총회에서는「남북관계 발

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채택 및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우리정부

는기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소극

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입장하에국제사회와협력을확대하고있다. 2008년 11월

21일 개최된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정부는“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

2009 통일백서160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 대우,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면제 등 6개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인권침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정부에대해북한인권상황에대한현장평가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권고를 위해 특별보고관의 방북 협조를 권고하

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유엔 차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

으나, 북한당국이협조를거부하고있는것이유감이라고지적하였다.

다만 북한이 유엔 인권협약 중 4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 이행

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오고 있으며, 최근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보고

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에노력하고있다고평가했다.

8월 6일에 서울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를공동성명에반영하였다. 한미양국은“북한이국제사회의일원

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

확인하면서,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24일‘대결기도를드러낸불순한인권소동’제하의노동신문논

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하여 북한을

모해하기위한범죄적책동이라고강하게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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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여타사안과분리하여인권문제그자체로다루어야한다”는입장

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취했던 입장에서 크게 나아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참여하면서적극적인찬성입장을취하였다. 우리 정부

가공동제안한북한인권결의안은남북대화의중요성, 북한내조직적이

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

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촉구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북한은 유엔총회 결의안 상정시 박

덕훈주유엔북한차석대사를통해“결의안을전면거부하며, 결의안은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사기”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성명(2000.11.11)을 통해“공동제안국 참여는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 부

정”이라고 비난하면서,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겠다고 발

표하는등강하게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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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내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으로 심각하

게 침해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

o 외국인 납치와 관련 북한정부가 피랍자의 즉각 송환에 대한 보장을 포함,

적극적 해결을 요청

o 모성 및 유아 영양실조의 만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 북한정

부의 예방적·구체적 조치를 촉구

o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그간 활

동을 평가

o 북한정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

o 64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2008년 제63차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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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

떻게하면 7천만국민을잘살게하고서로존중하면서통일의문을열

수있는지생각을나누어야합니다. 이런일을위해서라면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남

북대화에대한의지를밝혔다. 

한편 북한은 6.15 및 10.4선언의 존중 및 이행을 요구하며 대남비난

을 전개하면서, 3월 24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3월 29일 남북 당국간 모든 대화와 접촉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비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남북간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

서, 북한에대해수차례에걸쳐진정성있는남북대화를촉구하였다. 특

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기자회견(2008.4.17)을 통

해 서울과 평양에 상설대화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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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군사분야회담

1.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월 25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평화의

집」에서개최되었다.

북한측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의 군사적 보장 입장에는 변함이 없

으나, 화물열차운행이후의 화물량을문제삼으며 이에관련한 조치가

회현충일추념사(2008.6.6), 제18대국회개원식연설(2008.7.11), 광

복절및건국 60주년기념사(2008.8.15), 민주평통서울지역회의개회

사(2008.9.23) 등을통해직접전면적인남북간대화를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대화재개 촉구를 비난, 거부하였다. 11

월 12일에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유엔

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문

제시 하면서,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의 폐쇄와 남북 직통전화의 단

절을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6.15 및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고, 북한의 조치가 남북간 합의사항에 위반됨

을 지적하면서 제반조치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

계경색책임을우리에게돌리며대화에응하지않았다. 

2008년의 남북관계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

립시켜나가기위한조정기로평가할수있다. 정부는북한의계속되는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하여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

로 차분히 관리하는 한편, 주요 계기시마다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제

의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는

군사회담 2회, 경제회담 3회, 사회·문화회담 1회 등 총 6회가 개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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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8.1.25,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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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가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단살포행위가계속될경우개성공단사업과개성관

광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군사분계선을통한우리측인원의통행

과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우리측 인원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

음을주장하였다. 

우리측은 기조발언에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

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첫째,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부적

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하는 것은 상호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훼손하는 유감

스러운일임을지적하고즉각적인중단을촉구하였다. 둘째, 모든문제

를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에서, 남북간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셋째,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

해유감을표명하고, 남북당국간협의를통해진상규명과재발방지및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현재 개성 관광객과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남북관리구역 출입·통행에

있어불편과애로를겪고있음을설명하고, 북한이적극적인조치를통

해해결해줄것을촉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하여, 2004년 6

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의 선전활동 중지’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후, 다만 우리

사회체제의특성상비무장지대밖에서의민간단체의행위를완전히통

제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을설명하였다.

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는 열차운행이 초기단계여서 화물량

이 적기는 하나, 열차운행상의 안전성 점검 필요성과 향후 화물열차의

이용을촉진시키는효과 등을 감안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추후 전화통지문을 통해 입장을 교환하기로

하고회담을종료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1월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화물열차는 매일 운

행하되, 화물적재화차수는상황에따라조정해나가며, 세부사안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제시하였다.

2.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북한측은 9월 25일전화통지문을통해“남북군사당국사이의합의이

행에서제기되는문제들을시급히논의”하기위해군사실무회담을 9월

30일개최할것을제의하였다.

이에우리정부는내부일정을감안하여 10월 2일에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수용함에 따라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0월 2일 판문점우리측지역「평화의집」에서개

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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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북한측이 전단살포 문제를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금강산

관광등과연계시키는것은잘못된것임을분명하게지적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난 중지 문제

와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에대해서는발생원인과책임이오히려우

리측에있다고주장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통행불편해소문제에대해

서는우리측이먼저해야할바를이행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제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고

구체적인합의없이회담을종료하였다.

이후 10월 27일 경의선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군사실무책임자 접

촉이 진행되어 전단살포와 군 통신 자재·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였

으며, 각자의입장을검토하기로하고접촉을종료하였다.

제2절 경제분야회담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8년 1월 29일부터 30일

까지개성「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개최되었다. 

제5 장 남북대화 173

우리측은개성~신의주철도개보수와관련하여 1차현지조사결과에

대해설명하고, 2차 정밀조사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또한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방식을 화물을 적재한 화차만 운행하는 것으로 개선

하자는입장을제시하고, 열차화물증대를위해북한측이판문역출입절차

간소화와벌크화물수송문제등에대해협조해줄것을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정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보수 범위와 착

수시기 등을 우선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문산~봉동간 열차화물 증

대방안에대해서는소극적입장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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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1.29~30,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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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은 고속도로의 개보수 범위와 착수시기를 우선 확정하자고 요

구하면서, 공동이용문제는개보수이후에협의할수있다는입장을보

였다. 우리측은 구체적인 개보수 방안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전

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우선적

으로정밀안전진단을위한실시계획에대해협의할것을요구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의 현지공동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정밀안전진

단 계획, 개보수 방안과 공동이용 문제 등 여타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하였다.

쌍방은문산~봉동간화물열차와관련하여화물을적재한화차만운행

한다는데대해원칙적으로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 적재 화차만, 화

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2월

1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11월 28일 이후 열차운행이 중

단되었다. 2007년 12월 11일화물열차운행이개시된이래로중단되기

전까지총 222회가운행되었다. 

2.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

까지개성「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개최되었다. 

우리측은 2007년 12월 중 실시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

과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과 개보수 이후

의구체적인공동이용방안에대한입장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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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대표단 명단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2.12~13, 개성)

o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올림픽경기대

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o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

공동보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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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은 양측 입장을 집중 토의한 끝에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동해선북한통행검사소의건립을주요내용으로하는「금강산관광활성

화를위한남북실무접촉합의서」를채택하고회담을종료하였다.

이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피격사건으로금강산관광이중단되었

으며금강산관리위원회설립등후속조치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이 2008년 2

월 5일개성「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금강산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립이필요함을강조하고북한측이제기해온통행검사소건립을관리

위원회의 설립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관리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통행검사소

의건립과관리위원회의설치가병행추진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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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대표단 명단

o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결과에 대

한 보고서 채택

o 설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 협의

o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

공동보도문 요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2008.2.5, 개성)

o 남과 북은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지구에「금강산 관리위원회」를 설치

o 남과 북은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

합의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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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문화분야회담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

이 2008년 2월 4일개성「자남산여관」에서개최되었다.

북한측은남북응원단규모를 300명으로하여전·후반기남북각각

150명씩으로 하자는 제1차 실무접촉 시의 우리측 제안에 동의하고, 남

과 북의 올림픽위원회가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에 각기 통보하기로 하였다. 응원단 이용열차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

용할 열차, 운행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응원단 실무접촉에서 결정해

야한다는입장인반면, 북한측은동문제가경의선개보수와직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어 철도관계자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경

의선열차이용과관련한문제는계속협의해나가기로절충하였다.

쌍방은「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회담을종료하였다.

이후 후속회담이 개최되지 못하여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

원단이참여하는것은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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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과 북의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

o 응원단은 개·폐막식에 참가, 함께 응원하는 경기종목은 남과 북의 올림

픽경기 참가 종목들이 확정된 다음 선정

o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형식과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

결정

o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결정

o 응원단 이용열차 및 편성 등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

o 제3차 실무접촉은 편리한 시기에 개성(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

합의서 요지

쌍방 대표단 명단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2008.2.4,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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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제6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정부는 통일정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

통하며통일정책에대한국민적합의기반을강화하였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남북관계 분야별 자문회의 운영, 정

책고객과의 대화, 상생공영포럼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

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인터넷을 통한 정책홍

보, 남북관계·북한관련자료제공및정보공개제도활성화, 각종홍보

자료 발간,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형성에힘쓰고있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조화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통

일전략대화, 해외인사 초청 간담회,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국

제사회와의소통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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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통일백서184 제6 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식량·비료 등 대북 지원에 대한 5월 조사에서는‘북한의 요청’이나

‘북핵문제 진전’등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인 반

면, ‘조건없이 지원’하자는 의견은 14.1%에 그쳤는데, 이는 북한의 대

남비난, 대화중단조치등이우리국민의대북인식에부정적영향을미

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통일부는 여론을 신중하게 반영하여 국

민적합의에기반한통일및대북정책을추진하고자노력하였다. 

한편,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하여「정책고객과의 대

화」를 추진하였다.「정책고객과의 대화」는 2004년부터 시행된 쌍방향

소통채널로, 상반기에는통일부차관이민간통일운동단체대표를대상

으로, 하반기에는 각 실국장이 소관 민간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대북정

책현안에대해설명하고의견을청취하였다. 또한통일부장·차관주

재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및 남북경제

협력사업관계자등의정책고객과의직접대화도실시하였다.

제1절 국민참여와여론수렴

정부는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상생공영정책, 대북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

민의사를 파악하는 동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언

론기관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활용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

및집행에반영하였다. 

정부는 출범 초기 과거 대북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새로운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였다. 4월에 실시한 통일부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56%의 국민이 지지 의사

를 표명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75%가 병

행추진되어야한다고 응답했다. 4월부터본격화된북한의 대남비난에

대해서 정부가 맞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데 대해, 많은 국민들

이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63%)하였다. 또한 정부는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을통한경제공동체형성을비전으로삼고민간교류협력이꾸

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 국민들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남북경협 등을 통한 북한의 개

혁·개방 유도’라는 의견(34%)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출범초부터 일

관되게남북대화를제의하면서대화와협력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또한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남북회담이재개되어야한다는데공감(64.6%)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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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상생공영포럼(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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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일부는 유관기관 및 민간통일운동단체 등과 대면 접촉점을

확대하고다양한협력사업을통해대북정책에대한공감대를확산하고

자 하였다. 통일부 장·차관은 민주평통 직능별 위원,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 통일교육위원협

의회 등 통일문제 관련 주요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통일정책에 대한 의

견을수렴하였으며, 민화협 10주년기념행사(2008.9.3), 민통전국대회

(2008.9.26), 민화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공동주최국제학술회의

(2008.10.22~23) 등에참석, 통일정책을설명하고의견을수렴하였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통일포

럼등에대한지원을통해대북정책에관한국민들의공감대형성에기

여하고자하였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각종 법정위원회에 민간인 출신 위원을 참석하게

한 것도 통일정책 수립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는 총 20명중 9명의 민간위원이, 「남북교류협

력추진협의회」에는총 18명중 5명의민간위원이위촉되어통일정책추

진과정에직접참여하였다.

또한 자문기구를 통해 원로·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추진과정

에 반영하였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회 각계 원로급 인사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를 통하여 통일에 관한 여론을 종합하고 국민의 통일의

식을고취시키고자하였다. 통일정책, 남북회담등 5개분야별「정책자

문회의」를 매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

문위원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통일문제에 관해 온라인상 소통을 활발히 하고자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에국민의의사를수렴할수있는별도의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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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객과의 대화」성과를 바탕으로 여론 주도층과의 소통을 정례

화하여 발전시킨 것이「상생공영포럼」이다. 「상생공영포럼」은 통일부

장·차관이월 1회 문화계, 경제계 등 분야별 대표와 함께 통일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장이다. 2008년 11월 통일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제1회 상생공영포럼에서는 110여개의 민간단체에서 120여명의

단체대표가참석하였다. 보수와진보, 다양한연령층이함께통일문제

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정책을제언하는등통일부와민간단체, 그리

고민간단체들상호간에소통하는기회가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

데 2008년에는 10여개의 신규단체가 추가되어 2008년 12월말 현재

통일부에등록된비영리법인은총 219개이다. 이들단체의활동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지원, 대북

교류협력사업추진, 통일교육등으로세분화·전문화되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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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시 통일부장관 강연(20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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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일정책홍보

정부는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해수요자중심의다양한정책홍보를추진하였다.

먼저통일부는 2008년연두업무보고(2008.3.26)를 통해‘실용과생

산성’에기초한‘상생공영의남북관계발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화해협력을바탕으로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관계발전을지속적으로

추구하되, 추진방식을실용적·생산적으로전환함으로써평화통일의실

질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러한 관점에서 상

생공영정책에대한지지기반확대를위해정책홍보를강화하였다. 

언론·방송 관계자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다. 대변인이 매일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고 장·차관이 TV방

송 등에 출연하여 상생공영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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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였다. ‘국민광장’자유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질문과 답변’란에서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관련 국

민들의질문에대해각업무담당자가답변을제공하고있다.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통일고객마일리지제도」를원용하고있다. 「통일고객마일리지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홈페이지상‘전자공청회’,

‘정책제안’등 온라인 활동 및‘통일교육’, ‘정책고객과의 대화’등 오

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현장에 참여할 수 있

는기회를제공받는제도이다. 2008년현재 4만여명의마일리지회원

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뉴스레터 발송 등 각종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한해동안 마일리지 우수회원 20여 명에게는

판문점등남북관계주요현장을방문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도하

였다.

한편, 소장및중견학자등남북관계전문가 100명으로「사이버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온라인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이버정책모니터링단은남북관계주요현안에관련된의견을신속하

게수렴할수있는틀이되어적시성있는정책추진에기여하였다.

또한통일부는파워포인트, 동영상, 퀴즈 등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

국민들이 대북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파워포인트

자료는 통일부 전직원이 참여한 경진대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반영하여작성되어대북정책홍보에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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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두업무보고(2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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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으로 나누어 언론인·전문가·공무원·교직원·유관단체 인사

8,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49회의 정책대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통일

부 직원들이 직접「일일통일교사」가 되어 인근학교학생과 단체회원

1만6,299명을대상으로총250회에걸쳐통일교육을실시하기도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의 검색기

능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을 높이고, 영문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UCC 공모전(2008.6.15~7.22), 상생공영 4행시 공모전

(2008.9.19~12.31), 연말특집 통일부 웹진 제작 등을 통해 변화된 미

디어환경에적극대응하고자하였다.

젊은층과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되었다. 8월 말에는

통일부 대표 블로그인‘통일미래의 꿈’(blog.daum.net/mouni

fication)을 개설하였으며 10월 말에는 14명의 대학생들을「제1기 상

생기자단」으로선발하였다. 통일부블로그에는정책자료를쉽게재가공

해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뷰·현장취재·UCC제작·생활밀

착소재기사등다양한수단을통해연성적·감성적홍보를시행하였다. 

통일부는 이렇게 상생공영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관련 현

안들을안정적으로관리하여대북정책으로인한남남갈등의소지를해

소하려고노력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군사분

계선 통행제한 조치(이하「12.1조치」) 등에 대한 대내외 설명자료를 발

간·배포하였다. 또한 계기별로『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추진현황』

자료와『2008년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었나?』등의 정책 설명자료를

배포하여남북관계현안에대한정부입장을정립하고대내외적인공감

을얻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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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학자, 이산가족 등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 지지를얻고자하였다. 

이와 함께 상생공영정책을 체계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먼저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설명자료인『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를 발간

(2008.8.1)하여상생공영정책에대한이해를돕고자하였다. 이자료는

국문뿐 아니라 영문·중문·일문으로도 발간하여 국제적인 홍보에 활용

되기도하였다. 또한일반국민대상으로는홍보리플렛2종을제작·배포

(2008.7.31)하였다. 젊은층의 관심 제고를 위해 통일퀴즈책자(2008.

12.26)와 상생공영정책 만화(2008.11.26)를 제작·배포하였고, 홍보동영

상제작(2008. 12.26), 지하철기획광고방송(2008.10.20~12.20), KTX 영

상광고(2008.9.8~10.7) 등새로운매체를활용한홍보에도힘을쏟았다.

또한「순회홍보전담팀」과「일일통일교사」를 실시하여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맞춤형홍보를실시하였다. 순회홍보팀은 16개 시·도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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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정책, 북핵문제 해결, 대북정책과 국제공조, 남북관계 현안 등 시

의성 있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국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및 길림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사회경제연구센터, 일본 시즈오카 현립

대와 카잔카이 연구소, 베를린 자유대 등 해외 유력 연구기관과 공동

주최하였다. 정부는「국제통일전략대화」추진시 미국의 국무부·상무

부·의회, 중국의외교부, 일본의외무성·내각관방등유관정부기관

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지

우리교민을대상으로한대북정책설명회도병행하였다.

통일부를 방문한 외빈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과이해를제고하는노력도지속하였다. 2008년통일부를방문한주요

외빈들로는크리스토퍼힐(Christopher Hill) 미국국무부동아태차관

보,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상원의원, 조지 스왑(George

Schwab)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장춘시엔(張春賢) 중국 후난성 당서

기, 가레스 에반스(Gareth Evans) 국제위기기구(ICG) 회장,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호주 외교장관, EU 의회 대표단,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디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 독일 튀링엔주총리일

행, 패시솔로몬(Passy Solomon) 불가리아국회외교분과위원회위원

장등이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해외의 남북관계 전문가를 통일부로 초청, 이들

의 전문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토론하는「인터내셔널 포럼」을 운

영하였다. 2008년에는미국맨스필드재단소장, 미국피터슨국제관계

연구소 연구원, 도쿄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미아시아문제연구소

(NBR)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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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2008년한해동안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였다.

제3절 국제협력과해외홍보

2008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EU 지역에서 총 10회의「국

제통일전략대화」를개최하였다. 「국제통일전략대화」는각국정부관료

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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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영정책 지지도 추이

31%(5월, 조선일보-갤럽) 䧏 27.5%(8월, 조선일보-갤럽) 䧏 47.1%(9월,

민주평통-갤럽) 䧏 49.8%(11월, 민주평통-에이스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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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의 경우 실무급 정책협의를 개최하여 정

부의대북정책과남북관계추진과관련한주변국들의관심사항을위주

로논의하였다. 또한남북관계현안발생시미국, 중국, 일본등주요국

대사를면담, 정부의입장을설명하고협조를요청하는동시에이들국

가의의견을청취, 남북관계추진에반영하였다. 

이 외에「통일문제 관련 의원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국회차원의 국

제협력을지원하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소속신낙균 의원과문국현

의원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독일, 폴란드, 체코를방문, 의원대표

및 외교 분야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

관련국의이해와협조를요청하였다. 또한 12월 22일에는미국콜럼비

아 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반도문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미

국차기정부의대북정책과한미공조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돕고 교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위하여제18차「세계한민족통일문제대토론회」를개최하였다. 

한의 경제 및 식량사정’, ‘북일관계 전망’, ‘중국의 대북정책’등을 주

제로토론을진행하였다. 

주한외교관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총 3회 개최하여 대통령 연두업

무보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정부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 양국에서 대사를 겸

하고있는남북겸임대사들을대상으로「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였다. 5

월 13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11월 28일에는 통일부 차관이 주재한 본 행

사에서는 캐나다·이탈리아·핀란드·뉴질랜드 대사 등 겸임대사들과

함께한반도정세와관련한의견을나누고정책적공감대를형성하였다.

또한미국, 중국, 일본현지에서활동하는통일안보관을통해「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결성, 주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 모임

을 통해 현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미국 1회, 일본 3회, 중국 5회 등

총 9회의모임을개최하였다. 본모임은미국의경우KEI, CRS, CSIS

등 유수의 연구기관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로, 일본의 경우 도쿄대, 시

즈오카 현립대, 릿쿄대 등의 대학 중심으로, 중국은 북경대, 중앙당교,

개혁개방논단등민간전문가와정부관계자등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미

국, 중국, 일본, 유럽등주변국들과의고위및실무급정책협의를계속

하여 왔다. 통일부 장관은 12월 21일에서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한·중 고위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본 협의에서는 다이

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을 면담

하고남북관계, 한반도정세및한중간협력문제에대하여논의하였다.

한·중 고위정책협의(2008.12.21~2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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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북한방송 주요내용’을 매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월간 북한동향’을 정기 발간하여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국민들에게제공하였다. 특히기존의책자배포방식을보완, 전

자메일 발송방식을 도입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홈페이

지 등을 통해 북한의‘분야별 변화동향’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의 당·

정·군 등 기관단체들의 조직구조 및 인물 현황을 종합 정리한『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과 주요인물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한『북한의 주

요인물』자료집을발간하여관계기관및유관단체등에제공하였다.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전문기관, 연구자들에게 정보자료를 지원하

고 교류하는 등 쌍방향적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통일연구원 등 북한

연구전문기관과정기적으로협의회를개최하여자료를지원하고전문

가들의견해를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였다. 

정부는 일반인에게 북한이해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89년 5월 22일「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북한자료센터」

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 5,000여 권, 정기간행물 9,000여 권, 세미

나자료 3,200여 건, 시청각자료 8,00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500여

건등총 9만 2,000여건의자료를보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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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는 10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견해를 청취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

외동포사회에 대해서는 8개 동포사회 신문과 방송에「통일칼럼」을 매

월 게재하고 있으며, 러시아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의「통일소원 음악

회」등 4개동포기관과단체가주관하는통일문화행사를지원하였다.

또한 영문판, 일문판, 중문판으로 발간된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재외

공관을 통해 해외에 배포하는 한편, 한국외교협회에서 발간하는「외

교」지 영문판과 계간지「Korea & World Affairs」에 대북정책 관련

원고를 게재하는 등 상생공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를돕고정부의남북관계발전의지를알리는노력을지속하였다. 

제4절 통일·북한정보자료서비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북한의 실상과

변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주력함

과동시에이를다양한형태로국민들과전문가들에게제공하였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간영역의 확장에 따라 민간분야의 북한정보수

요는급증하고있다. 이를 충족시키기위해 2008년에는 449건의자료

를생산하여국민들에게제공하였으며, 721건의 자료를통일부홈페이

지를통해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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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료센터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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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그리고 2007년에는 서울대 통일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통일

문제연구센터, 평화문제연구소 등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2008년에는 북한연구소,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대진대 북방연

구소 등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08년 12월 현재 총 14개

기관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또한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

에편중되어있는북한정보자료의접근기회를전국적으로확대하였다.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도 북한 영상자료의 우편대출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제4회「세계책나

라축제」에 참가하여 북한 자료들을 소개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제1

회「성동도서문화페스티벌」에참가하여‘북한어린이에게사랑의메시

지보내기’, ‘백두산배경으로사진찍기’등다양한통일문화행사를개

최하였다.

한편「북한자료센터」소장자료에 대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도서반납과

대출관련‘문자메세지 서비스(SMS)’를 실시하여 자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2008년 4월에는 소장자료 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새로운 검색 엔진을 도입하였으며, 12월에는‘북한어’와의 차이

를 고려, 유사어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연관어검색 체계(시소러

스)’를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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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료센터」는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

및탈북주민이함께참여하는「북한실상설명회」를지속적으로개최하

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오고있다. 1989년「북한실상설명회」가시작된이후 2008년 12

월말까지총 469회를개최하였으며 4만 400여명이참가하였다. 2008

년에는총 28회의설명회를개최하여총 3,500여명이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소장하고 있는 2,300여 편의 북한영화를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상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인천·창원·제주·부산·광주·

청주 통일관 등 6개 지방도시로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1990년 북한

자료센터에서북한영화상영을시작한이래지금까지 6,400여회에걸

쳐총 114만 4,000여명이관람하였으며 2008년한해동안총 900회

상영을 통해 13만 5,000여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기록영

화와 예술영화 등 비이념적인 북한영상자료 40여 건을 재분류하여 일

반에게공개하기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북한자료센터」는「통일교육원」과 더불어 북한 TV방

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원하는프로그램을선택하여볼수있도

록「북한자료센터」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편

성표도제공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자료교환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4년에

는 국회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와협약을체결하였고, 2005년에는연세대통일연구원및고려대아세

아문제연구소와, 2006년에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동국대 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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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반영하고 안보 현

실에대한인식과북한에대한객관적이해의필요성을강조한「미래지

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확립하는 것을

통일교육의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이는종전의 10년간의통일교육

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실상과 안보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반

영한것이다.

「미래지향적 통일관」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분단극복

의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하는 통일이며, 이는

통일한국이자유민주주의의진전과 민족경제의발전, 그리고 세계평화

와번영에도창조적으로기여하는공동체를지향한다는의미이다.

「건전한 안보관」은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

서국가를유지·보존하고, 한반도평화정착및실질적인남북관계발

전을이룩하기위해서는국민들의튼튼한안보의식이뒷받침되어야한

다는의미이다.

그리고「균형있는 북한관」이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 전

반을 객관적·균형적으로 알리고 북한이 화해협력의 대상이자 현실적

인안보위협의상대라는점을명확히인식해야한다는의미이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라「통일교육기본계

획」과『통일교육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서 체

계적인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통일교육지침서』를 3만 2,000

여부발간·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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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통일교육

1.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2월 5일「통일교육 지원법」을 제

정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

적·제도적장치를구축하였다.

2008년 12월 31일에는「통일교육 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통일교

육심의위원회와통일교육실무위원회를폐지하는한편, 동 위원회가심

의·의결을 하던 사항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

는 부처중심의책임행정체제를확립하고의사결정의신속성을높이기

위한것으로전정부적인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추진된것이다.

통일부는「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에 제시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취합·조정해서「통일교육기본계획」

을수립하고있다.

또한, 학교 및사회통일교육이일관되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

도록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와 지도방향을 담은『통일교육지침서』를 매

년 발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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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일교육과정참가자들에게는직능별특색을고려하여「통일한

국과 종교인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해결과제」, 「NGO 대

북지원 사례」, 「NGO 활동의 전문성 향상」, 「남북나눔의 삶과 실천방

법」, 「통일교육발전토론회」, 「남북경협사례와발전방향」등총 24개의

맞춤형교과목이제공되었다.

나. 학교통일교육과정

학교통일교육 과정은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장학

사, 교육연구사, 유치원 및 각급학교 교사, 미래의 교사인 일부 대학생

등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총 25개반 1,452명에

게 3~10일간 교육이 실시되었다. 학교통일교육 참가자들은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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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청교육

우리정부는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각종 사회단체 임원·회원, 교사

등교육관계자, 중앙과지방의공무원등을서울시강북구소재통일교

육원으로 직접 초청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총 5,217명을초청하여교육을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통일환경·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

육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남북한군사회담과국가안보」, 「북한인권

문제와해결과제」, 「북핵문제해결과북미관계전망」등안보, 북핵문제,

북한인권등통일환경과북한이해분야전문커리큘럼을신설하였다.

이러한 초청교육은 사회통일교육 과정, 학교통일교육 과정, 공무원

통일교육 과정, 통일미래지도자과정, 방북안내교육 등으로 구별되어

실시되었다.

가. 사회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 과정은 통일교육의 중간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각 지

역사회및직능단체의여론주도층을대상으로한교육으로, 2008년도

에는 총 29개 학급 1,846명을 대상으로 1~3일간의 맞춤식 교육을 실

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에 주안점

을두었다.

사회통일교육 과정에는 대상별로 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 회원을

비롯하여여성계인사, 종교계인사, 민간차원의대북인도지원업무종

사자등이교육에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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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활동의 전문성 향상

NGO 대북지원 사례

구서독 정부의 동독 이탈주민 정책

남북경협 사례와 발전방향

남북 나눔의 삶과 실천방법

대북사업자가 본 북한

대일 무역역조 심각성과 정부의 노력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와 시사점

북한 경제구조와 개혁개방 전망

북한 식량난과 대북지원

북한여성 생활방식과 여성교류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해결과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례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과 봉사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과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영화를 통한 북한사회 이해

통일교육발전토론회

통일한국과 종교인의 역할

한민족 갈등관리와 국민통합

한민족 역사와 통일국가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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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통일교육과정

공무원통일교육과정은총 30개학급 1,761명을대상으로 3~10일간

의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4~7급 직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자, 보안경찰, 비상계획업무 담당

자, 신규임용수습사무관등이공무원통일교육과정에참가하였다.

일선 경찰서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경찰, 각 부처와 지방자

치단체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 및 장병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

훈장교등을대상으로한통일교육등도실시되었다.

임용예정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수습중인 입법고시 합격생들,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외교안보연구원에

서수습중인행정고시와외무고시합격자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

였고, 사법연수원의 통일법학회원들에게는 통일부 소관 법과 제도에

대한브리핑을실시하였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 및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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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남북관계 현황과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실상과 북한 핵문제, 안보환경 등에 대해 객관

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

는프로그램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교과에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업사례와 현장체험을

위주로 하되 교사들의 통일준비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교육제도, 남

북교육통합,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었다. 특히 통일

환경·북한실상등에대한객관적이고사실적인교육의필요성이제기

됨에따라한반도주변정세, 북핵문제, 북한인권등통일환경과북한이

해관련전문커리큘럼을보강하였다.

교육계의여론주도층인교장·교감, 교육전문직을대상으로교육을실

시하여 통일교육의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맞춤형커리큘럼을편성하고“스승의날특별행사”등을실시하였다.

아울러 통일 및 북한학계의 여론 주도층인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북핵문제, 북한인권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상생·공영의대

북정책발전방향」을주제로대학교수통일문제워크숍을개최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전달자인 도덕·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단기과정(15시간 1학점)을, 하계 방학기

간 중에는 장기과정(60시간 4학점)을 운영하였다. 특히 장기반의 경우

에는 대북정책, 통일환경 등 기본과목 이외에 학교통일교육분야 2과

목, 북한이해분야 5과목, 통일준비분야 2과목, 세미나 6회, 사례청취

4회, 특강 4회등다양한전문프로그램을편성·운영하였다. 

학교통일교육 과정에서 교육대상별로 실시된 특색 있는 강좌들은 아

래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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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각급학교

통일교육 기법

·학교통일교육의 현주소와 실천방안
(세미나)

·각급학교 통일교육 사례

·경제난 이후 북한교사의 현실

·남북교육교류 및 통합의 과제

·도덕·사회교과에서의 통일교육

·북한의 각급학교 교육제도 및 현황

·북한이탈 학생 적응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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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교육생은헌법재판소, 감사원,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등4개헌

법기관과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등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국·과장급, 그리고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등 9개

공기업간부등총35명으로구성되었다.

교육내용은통일정책·북한이해·국제관계·통일과정등분야별전문강

의, 정책세미나, 현안문제토론회등참여학습, 남북교류협력현장, 안보현장

등현장체험학습, 구사회주의국가체제전환해외사례연구, 개인별정책과

제연구, 교양강의, 외국어및정보화교육등다양하게편성·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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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남북협상전문가반을 신설하였다. 남북대화의 특징과 본질,

남북간협상주요의제·쟁점, 회담운영프로세스, 대표단행동요령등

회담 관련 실무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다자회담 시뮬레이션

및남북간모의회담을실시하였다.

공무원통일교육 분야에서 교육대상별로 실시된 특색 있는 강좌들은

아래표와같다.

라.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

며, 정부와 민간의 중견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을이루는과정에서필요한창의적리더십, 상황변화대처능력, 통합·

조정 능력과 정책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

년도에는제3기교육생을양성하였는데, 교육은 2008년 2월부터 12월

까지 10개월간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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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정보화 교육 제3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토론회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프로그램

북한공무원의 선정방식과 행정원리

북한의 경찰제도와 실태

북한의 행정체제

신세대 장병 통일교육 사례발표

자치단체 교류협력 사례와 과제

통일부 소관 법제업무 안내

공무원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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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을객원교수로위촉하였다.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mail

등을활용하여수시로교육과정을안내하였다.

3. 사이버 통일교육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uniedu.go.kr)는 2000년 10월 13일

에 처음 개통되었으며, 이듬해 3월 통일교육원 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

함과 동시에 사이버통일교육팀(2004. 1 ‘사이버교육과’로 변경)이 정

식으로발족하였다.

정보화의진전에따라시·공간의제약을넘어사이버공간상의새로

운통일교육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매년사이버통일교육의대

상을확대하고, 수요자중심의콘텐츠개발을위해노력해오고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및 사이버통일교육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2008년 통일교육과정명 개편」에 따라 홈페

이지명칭을「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통일교육원」으로변경하고화

면을재구성하는등 2009년 1월 30일부터새롭게개편할예정이다.

가. 교원·공무원대상사이버통일교육

초·중·고등학교교원대상사이버통일교육직무연수는 2003년 12

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으로「원격교육연수원」기관인가를 받

아 운영해 오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교원을 대상으로「학점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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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북안내교육

통일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북한방문예정

자들을위해방북안내교육을실시하고있다. 방북안내교육은통일교육

원에서 매주 2회(화·목)실시하는 정례교육, 방북예정자 요청시 현지

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매일 출경전 실

시하는 영상교육, 그리고 2009년부터 시행되는 사이버방북교육 등으

로분류된다.

2008년도에 방북안내교육을 받은 인원은 총 2만 4,685명으로서, 1

만 9,005명이 정례교육을, 1,684명이 특별교육을, 3,996명이 영상교

육을 받았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방북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

구·인천·경남·전남 등의 지역을 방문하여 방북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8년도에는 통일교육원 정례교육에 참석하는 방북예정자들이 보

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조정하여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

한관광객신변안전강화를위해북한지역체류시언행등유의사항중

심으로영상물을제작·보급하였다.

이상과같은사회및학교통일교육, 공무원통일교육, 방북안내교육

등 초청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통일부는 2008년도에 교수역량

강화및교육생의편의보장등에주력하였다.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실시해오던 교수성과 평가제도를 더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교수단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통일문제·북한

이해·통일환경·인도적 현안·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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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단기 수료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분단현장을방문하는현장체험학습을시행하였다. 2008년도

에는 총 6회에 걸쳐 판문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남

북출입사무소, 전방부대 등을 방문하였다. 2009년도에는 현장체험학

습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현장체험학습 장소 또한 남북관계 상황에 따

라개성공단, 금강산등북한현지로다양화해나갈계획이다.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대상 사이버통일교육은 2007년 9월에 중

앙인사위원회로부터 공무원대상 원격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

록 지정받아, 2007년도에 시범실시를 한 후 2008년부터 본격 실시되

었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매월 1기수씩총 9기를운영하였다. 수

강과목은「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의 정치경제」, 「북한의 사회문화」

등 3개과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총 4,656명이교육을이수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사이버통일교육을 이수하는 공무원에 대해 상시

학습 11시간을인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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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기과정 30시간에 2학점을 인정받았으며,

2006년 2월에는장기과정 60시간 4학점을인가받았다.

2008년 사이버통일교육 직무연수는 전국 총 16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장기과정 6기, 단기과정 7기 등 총 2,000명 교육계획에 3,042명

이이수를하여목표대비 150%를달성하였다. 단기과정은 30시간 2학

점으로 총 10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과정은 60시간 4학점으로

총 1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과정별 교육과목중 1개 과목은 초

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통일교육 내용 및 수준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하

였다.

장기과정은 온라인 과정과 병행하여 집합교육 및 출석시험을 시행하

고 있으며, 출석시험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이수에 결정적

인역할을하고있다. 집합교육시에는북한의실상을보다깊이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및 각종 특강(상생공영정책의 이해

등)을실시하였다.

2009 통일백서210

제
6
장

교원사이버 통일교육 화면(http://lms.uniedu.go.kr) 공무원 사이버통일교육 화면(http://cyber.uniedu.go.kr)

6장(180~225)7.14  2009.07.15 12:1 PM  페이지210   Mac 3  1200DPI 150LPI



이 게임은 3,000개의 DVD로 제작되어 이벤트에 참여한 초등학교

및 사이버통일교육 성적우수 교원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등에 배포하

고, 전국 각 초등학교에 1일 통일교사로 가는 통일부직원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통일교육

과목의콘텐츠로활용할계획이다.

2008년에는 외부강사가 참여하여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의 내용과

과목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상생공영 3D 애니메이션」, 「먹거리를 통

해 본 북한현실」, 「북한문화재 이해」, 「독일통일의 교훈」, 「퀴즈게임」

등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북한의 대남전략」도 신설되었다. 개편된 내

용은 2009년학습자에게선보일예정이다.

이밖에인터넷잡지성격의통일교육웹진「유니진」을 2005년 1월부

터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처음으로 2008년 발행된

웹진(제36호부터제47호까지)을묶어책자로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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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버방북안내교육

그동안 방북예정자들은 3~4시간 방북교육을 받기 위하여 통일교육

원을직접방문하여야하는불편을겪음에따라, 2008년 5월 23일이명

박 정부의「국민생활불편해소 100개 과제」에‘방북교육의 사이버방북

교육으로의 전환’이 선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방북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이버방북교육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전 준비과

정을거쳤으며, 2009년도 1월 30일부터본격적으로운영할예정이다.

다. 사이버통일교육콘텐츠개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발을통해미래지향적통일의지를함양하고자「사이버통일교육용게

임」을 개발하여 2008년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 4일간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였다. 이기간동안총 2,031명이참여하여 16명이입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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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방북안내교육 화면(http://cvg.uni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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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초·중·고등학교를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였다. 2008년 11월 25일에는 시범학교

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통일교육 교사들의 우수한 교육 사례와 정보

공유 등을 위해「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

자들에게통일부장관상및통일교육원장상을수여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12개 학교를 대상으로「청소년 통일체험학습」을 실시

하고, 전국 17개 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

여 서울 및 전국 각 시·도 지역의 학교에 골고루 통일교육의 기회가

주어질수있도록노력하였다.

청소년 세대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통일문제

에대한관심을제고시키기위해 1996년 이래통일부가주최하고시·

도 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

를개최하고있다. 2008년도에는전국총 5,830개 학교에서 100만 여

명이참가하였으며총 144명을선정하여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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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교육 지원

통일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객관적이고 균형적

인 통일교육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

술부, 시·도교육청등과함께노력해오고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과 더불어 사회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

일교육위원, 통일교육협의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등에 대해 다

각적인지원을해오고있다.

가. 학교통일교육지원

통일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

을 높이고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청소년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하

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청소년 및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관심을높이기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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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사이버통일교육 자료

2008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발표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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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일문화의 마당이다. 행사 기간중 통일퀴즈왕 선발, 청소년 통일

UCC, 상생공영4행시짓기, 통일갤러리, 통일놀이마당, 북한음식체험전,

북한영화상영, 남북전래동화구연등다양한프로그램이개최되었다.

지역별통일교육담당교사들과의만남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수렴

하고 통일교육 사례·기법을 공유하며 학교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

색하기위해「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을개최해오고있다.

2008년에는‘새정부출범과통일교육’이라는대주제하에총 5회에

걸쳐 대구, 부산, 인천, 수원, 대전에서「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 지역 교육청 인사 및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 교사 등 총 2,150

명이 참석한가운데 주제발표와토론을 진행하고, 필요시 관련전문가

와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통일

교육원 교수가 남북관계 현안과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이에대한참석자들의이해를돕고자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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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내통일및북한문제에대한다양한논의활성화를위해대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개

최해 오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54명이 47편의 논

문을 응모하였으며,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6편의 입선작을 선

정·시상하였다. 수상 작품집은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

용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2006년부터는전국의북한학과학생들이참가하는「북한학

과합동워크숍」을개최해오고있으며, 2008년 11월에개최된제3회「북

한학과합동워크숍」에서는 4개대학, 70여명의대학생들이‘우리시대를

위한새로운통일담론의제시’, ‘남남갈등분석과해결방안’, ‘소프트파

워를활용한대북정책방안모색’등을주제로심도있는토론을하였다.

2008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하나 되는 우리, 함께 하는 미래’

라는 주제로 학생 및 시민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통일문

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 4회를 맞

는「통일문화 페스티벌」은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하고있으며, 통일·북한관련문화행사와통일교육의접목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북한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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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통일문화페스티벌(2008.10.30~31)

청소년 통일체험 학습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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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부터는「지역통일교육센터」지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통일교육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지역통일교육센

터」가 통일교육위원, 통일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통일관련

단체등과협력하여지역사회통일교육의중심적역할을수행할수있

도록지역통일교육연계체계도새롭게구축해나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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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통일교육지원

1987년 제정된「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

한전문지식과강의능력을갖춘지역사회인사를통일교육위원으로위

촉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과 지역사

회 여론수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위

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1,148명의

통일교육위원이지역주민을대상으로통일교육을실시하였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위원들의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청 연찬교육, 통일대화의 광장(10.15~16, 목포), 구사회주의권 체험

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북정책 동영상 및 책자, 통일신문 등 각종

자료제공, 지역협의회주관세미나등교육활동을지원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제10조에따라설립된통일교육협의회에는2008년

말 현재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평화문제연구소, 자유총연맹, 경실련통

일협회, 한국 YMCA 전국연맹등 95개의다양한통일교육단체가가입

되어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

화하기위해국고보조금지원및각종교재등을제공하고있다.

정부는2004년부터통일관련교육기회, 시설및정보등통일교육인프라

가 부족한 지역 사회에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통일교육

관련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전국의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

연구소(5개),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등 단체(5개)를「지역통일교육센

터」운영 주체로 지정하였으며, 한 해 동안 총 217회(정기 시민통일강좌,

통일문화축제등70개사업, 4만 6,614명교육)의통일교육을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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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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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지역의 통일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통일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있다. 2008년도에는청소년층및실향민등을중심으로약 300만

명이통일관을관람하였으며, 서울지역에는서울통일관이새로개관되어

청소년들에게유익한통일교육학습의장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통일관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전시자료, 북한관련 특수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지원하여운영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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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일관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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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라내용을전반적으로개편하였다.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합의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바, 정부는「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설명자료를 제

작·보급하여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상생공영정책의비전, 추진원칙, 중점추진과제등의내용

을 담은「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표준강의안(PPT)을 일반 성인, 해

외동포, 청소년대상으로각각제작하여대국민홍보및교육활동에활

용하였으며,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영상교육자료(DVD)를 제작하

여민주평통, 사회통일교육기관등에보급하였다.

북한 실상에 대한 교육자료는 문헌·영상의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

었다. 2003년부터 통일·북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한‘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북한의

체육실태』, 『북한의문화재실태』등 2종의‘주제강좌’를발간하여대

학관련학과, 연구기관, 도서관, 유관기관및단체등에보급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북한 영화·드라마 화면,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북한 주민들

의하루생활」, 「북한학생들의학교생활」이라는북한바로알기영상자료

를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하

였다. 이러한영상자료는계획과통제아래서이루어지는북한주민과학

생들의 일상적 생활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경제난으로 인한

직장생활변화와학교수업파행등최근북한사회의변화상을설명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에 대한 안내교육 자료인『북한방문 길라잡이』

는 2차에걸쳐개정발간되었다. 『북한방문길라잡이』1차개정판은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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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008년 정부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

관 확립이라는통일교육의 3대 목표에부합하면서국민들이쉽게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학교·사회 통일교육 기관, 초청 교육생, 자료 요청자 등에게 총

75,688부를 배포하였다. 특히 통일교육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균형

적 시각에서 재편하여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정책에 관

한교육자료를제작·보급하였다.

통일·대북정책, 남북관계,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통일문제이해』와『북한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08년판『통일문제이해』는 정부의 통일방안 및 대북정책, 통일환경,

남북관계등의내용으로구성되었다. 이명박정부출범이후새로운대

북정책이 제기된 배경과 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

다. 『북한이해』는 북한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주민생

활등분야별실상을사실적으로해설하였으며, 최근북한의대내외상

황을 추가하고 사진과 도표 등 시각자료를 보완하였다. 이들 기본교재

는 정부기관, 각급 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1,509개 기관

에보급·활용되었고, 40여개대학에서강의교재로사용되었다.

한편, 참고자료로 통일정책·남북관계·북한실상 관련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된『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

는 2007년에 처음으로 발간하였는데,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는평가에따라 2008년에개정판을발간하면서새정부대북정책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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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방북 시 유의사항 중심으로 요약본을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2차

개정판은수록내용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여자료를최신화하고기존내

용을체계화·구체화하였으며, 북한지역별체류활동에관한내용을추가

하였다. 또한 가독성과 휴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책자의 판형과 디자

인도개편하여이를방북예정자와유관단체등에보급하였다.

방북 안내 영상자료 또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특히 2008년 7월발생한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이후방북안내교

육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광객용 방

북교육영상자료를별도로제작하여남북출입사무소, 현대아산등유관기

관에보급하였다.

2008년에는재외동포와장애인청소년등통일교육에서소외되어있는

계층에도 시선을 돌려, 이들 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자료를 제작하

였다. 재외동포 청소년용 교육자료로 2007년 제작한 학교통일교육용 애

니메이션『가자미의눈물』을영어판과일어판의두가지버전으로제작하

였으며, 장애인용 교육자료로는 2007년 제작한 청소년용 통일교육 애니

메이션『혜미의 행복통일한국』자막·수화 삽입본을 제작하여 전국 특수

학교및장애인시설등에보급하였다.

한편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일

교육기본교재및전년도에제작한만화·애니메이션등교육자료의만족

도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2009 통일백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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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남북관계주요일지 부

록
부

록

일 시 추 진 내 용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지 표명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동평양대극장)

남북당국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사

1.25

2.12~13

2.19~23

2.26~28

2.22

3.16~24

2.5

1.29.~30

2.25

3.17

북한, 개성공단 남한 당국 인원 철수 요구3.24

2.4

1.22~27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경공업 원자재 제공 관련 후속조치 협의 및 기술지원을 위해

7명 방북

2008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개성)

남·북·중 3자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2차 우선

제공분 출항

2008아시아 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참석차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체결 및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판문점)

금강산 관광 활성화 관련 제2차 남북 실무접촉(개성)

「금강산 관리위원회」관련 제2차 실무접촉(개성)

일 시 추 진 내 용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조사단 파견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 경기(상하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조사단 파견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남북축구 경기(상하이)

북한 노동신문,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정부 본격 비난 개시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WG 남북실무접촉(판문점)

3.25~26

3.27~28

4.1

3.29

4.2

3.27

3.27

4.8

3.25~26

3.26

3.26

북한 요구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 표명,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 지적, 

경협사무소 정상화 촉구

북한 요구에 따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 철수,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 표명,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 지적, 

경협사무소 정상화 촉구

남북장성급회담 북한 단장 명의 통지문, 남북대화 및 접촉 중단

선언, 당국인원 군사분계선 통과 차단 통보

3.31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관련 북한에 제공키로 한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마지막 항차분(26번째) 출항

남북장성급회담 우리측 단장 명의 통지문(답신), 유감 표명, 

긴장조성 행위 중단 촉구

북한의 열차 운행사무소 직원 출입제한 조치로 운행사무소 직원

탑승없이 화물열차 운행

제3차 남·북·중 3자 협의 2단계 회의(베이징)4.10~11

북한, 금강산 공사현장 남한 조달청 직원 추방4.10

대통령, 워싱턴포스트 회견에서 상설대화기구 설치 제안4.17

북핵신고·검증방안실무조율관련성김미국무부한국과장등5명방북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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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일 시 추 진 내 용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2차 6월분, 철강류 2,534톤) 남포 수송

북한, 영변 냉각탑 폭파

6.15~16

6.14~26

6.27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6.26~28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옥수수 지원을 공개적으로 제안6.30

7.9

6.19~23

6.25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금강산)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팀 북한방문 경기(평양)

6.26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미국, 테러지원국 해제 의회 통보 등 절차 개시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경기 참가 북한선수단

(손광호 조선축구협회 부위원장 등) 방남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김숙(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계관(외무성부상)회동(베이징) 

7.10~12

7.12~15

6자 수석대표(김숙, 김계관, 크리스토퍼 힐, 우다웨이, 사이키

아키다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회담(베이징)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 조사차 방북(금강산)

7.11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금강산에서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

대통령, 국회 개원 시정연설 통해 남북대화 제의 및 6.15, 10.4선언

이행 시사

통일부 대변인 언론 브리핑, 유감표명, 진상규명 조치 및 향후

대책 발표

일 시 추 진 내 용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제주) 참석자 북한선수단 15명 방남

옥수수 5만톤 대북지원 제안

4.27~28

5.12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00여명 개성 나무심기 행사 참석5.13

중앙일보 기획취재단 18명「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시회」참가5.13~20

5.29

4.29

6.5

4.24~28

통일부 장관, 국회 통외통위에서 6.15 및 10.4 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 검토를 위해

남북간 협의를 제안

7.12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완료

진상규명 촉구 및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내용의 대북 통지문

전달(북한 접수 거부)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유감 표명, 남측의 사과

및 재방방지 대책 요구

북핵 관련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2차분(경량레일 5,000톤 및

강판용 2,689톤) 대북 수송

5.8~10
북핵 신고 문제 실무협의 관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5명

육로 이용 방북

민주노동당 정성희위원장 등 19명「남북교육자대표회의」참석

(금강산)

5.29~5.30

학술본부 이서행 상임공동위원장 등 5명, 「2008년도 협력사업」

협의차 방북(개성)

6자회담 경제-에너지 WG, 5자 공여국 회의 개최6.10

미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 신고·불능화 관련 협의차 육로 방북

경제·에너지 WG 수석대표회의(판문점) 

6.10~11

6.11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200여명 개성 나무심기 행사 참석5.13

남측위, 「6.15 공동행사」관련 남북 실무협의차 개성 방북5.23~6.15

전교조 정진화위원장 등 19명「남북교육자대표회의」참석(금강산)

5.30~6.15

경제·에너지 WG 수석대표회의 대비 남북 사전 준비접촉(판문점) 

6.6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대화가 필요함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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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일 시 추 진 내 용

통일부 대변인 성명, 진상조사단 수용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7.13

조사단 현지 파견 촉구 대북 전통문 전달(북한 수령 거부)7.15

7.23

7.24

7.28~31

7.16

정부합동조사단·국립과학수사연구소, 故 박왕자씨 부검결과 발표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3차(7월분, 환강 1,441톤) 

제공(인천항→남포항) 

7.18

총리실·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금강산·개성관광 사업점검

평가단 구성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개성관광 현장 안전점검 등을 위해 방북

6자회담 출범 이후 최초로 참가국 외무장관들 (비공식) 회동, 

6개항 합의 도출(싱가포르) 

남북 노동자 3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선직업 총동맹) 

실무접촉(개성)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국제경쟁입찰 품목 인도 목적 방북(단동→남포)

8.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모의실험 결과 발표

북한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금강산 사건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 표명, 부당성 지적, 진상조사 호응 촉구

남측 모래운반선 동이1호, 남측 귀항, * 北, 핵 불능화 중단 선언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불능화 중단 성명 발표

8.14

대통령, 8.15 광복절 및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전면적 대화 촉구8.15

8.26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활동경과 브리핑7.25

8.3

북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통문, 8.10부터 금강산지구

남측인원 추방 통보
8.9

금강산 사건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및 경찰청 조사 결과 발표

남북 모래운반선 동이1호(658t), 장전항 북동쪽 해상에서 북한어선과 충돌
8.12

일 시 추 진 내 용

10.4선언 남북공동행사 협의 관련 6.15 남북위원장 개성 접촉

6.15 남측위 지역본부 50명, 지역교류 협의차 평양 방북

9.11

9.23~27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우리측 : 대남비난 중지, 남북대화 제안,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대책 요구, 개성지구 출입·통행 해결 촉구

△북한측 : 대남전단 살포 지속시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등 경고

10.2

9.22

10.8~18

9.23

MBC 관계자, 북한 명산 취재 협의(개성)9.30

대통령, 민주평통 지역회의 개회사에서 6.15 및 10.4선언을 포함,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간 전면적 대화가 필요함을 표명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국제입찰분 제공 관련 대북 통지문 발송

(중유 환산 약 1.6 만톤 상당 철강류 제공)

10.1
힐 차관보 방북(판문점 통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면담

- 북핵검증의정서 및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등 협의

북한, 남북 군사실무접촉시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등에 악영향”경고

북한, 핵불능화 조치 재개

북한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삐라살포 등에 군 실천행동”경고

10.14

북한 노동신문 논평원‘남북관계’전면차단 경고10.16

10.28

북한 군 조사단, 개성공단 현황 점검11.6

대통령, 조선일보·마이니치신문·더 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포기에 도움이 된다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11.11

10.27

남북체육교류협회 50여명, 유소년 축구팀 상호교환경기 참가(평양)

10.11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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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추 진 내 용

11.12

11.13

11.14

11.19 관계부처회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결정

개성관광·남북열차운행 잠정 중지, 경협사무소 철수11.28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통지문, 상시 체류인원 880명으로 제한11.30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 전화통지문/경협사무소/

개성공단관리위 채널, 12.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열차운행 차단, 경협사무소 폐쇄 시행통보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표명,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됨을 지적,

조치 철회 촉구, 남북대화 촉구

11.21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 금강산 남한 체류인원 50%로 제한 통보11.26

11.24

북한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전화통지문, 

12.1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시간 축소 통보

통일부 장관, 국회「개성공단 상품 전시 및 판매전」개막식 축사에서

북한이 금번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대화를 제의

11.27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 전화통지문, 12.1부터

육로 통행 제한·차단 경고

북한, 핵 검증 관련 시료채취 합의 부인

통일부 대변인 논평, 6.15 및 10.4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 용의 표명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 전화통지문, 

개성공단 사업 등 지속·유지 발전 입장 전달, 

군 통신선 정상화 자재·장비 제공 협의 제의

개성공단 기반시설 개선 및 탁아소 건설,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 등

남북협력기금 104억원 집행 의결

11.18
금강산 관광 10주년

연탄전달 등 대북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 지역 방문 허용

일 시 추 진 내 용

12.1

12.2

12.3 개성공단 관계자 436명 철수

북한, 「12.1 조치」실행

※12.1조치 :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 열차

운행 차단 △남북육로 통행 제한 조치(개성공단 남측

체류상주인원 880명으로 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 유감표명, 남북합의 위반 지적, 철회 촉구, 

당국간 대화 제의

통일부 장관,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축사에서“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

12.5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6.15 및

10.4선언을 포함 남북간 대화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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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통일백서236

2008년남북관계주요통계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② 금강산/개성 관광객 현황

① 남북 왕래인원 현황

③ 남북 차량왕래 현황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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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통일백서238

·교역 업체 및 품목

·위탁가공 업체 및 품목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①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② 교역업체 및 품목수 현황

③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2008년도 거래유형별 남북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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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①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① 대북지원 현황

②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③ 개성공단 방문 현황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차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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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북한 이탈주민 입국 추이

5. 남북회담 개최 현황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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